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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 개요

 1. 훈련국 : 캐나다

 2. 훈련기관명 :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 

(Vancouver Community College)  

 3. 훈련분야 : 직무

 4. 훈련기간 : 2020. 12. 29. ~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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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 현황>

명    칭  Vancouver Community College

소 재 지  250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C. V6B 1S9

홈페이지  https://www.vcc.ca/

설립목적

 ○ 전문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 등을 통한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

  - 1965년 개교한 밴쿠버 커뮤니티 컬리지(VCC)는 공립 고등교육

기관으로 공학, 보건, 디자인 분야 등의 전문교육 및 직업훈련

과정 등을 통한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

  -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경쟁력, 

기술, 지식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VCC의 목표

조  직

 ○ 컴퓨터, 엔지니어, 디자인, 자동차정비, 제빵, 요리, 헤어, 미용, 

보건, 병원관리, 유아교육 분야 등 전문교육 및 직업훈련과정 운영

  - 다운타운 캠퍼스에서는 서비스, 보건 분야, 브로드웨이 캠퍼스

에서는 공학 분야 등을 주로 교육하며 학생수는 15,000명 내외  

  - 학술지원부, 학생지원부, 국제교류부, 인적관리부, 정보기술부, 

학교혁신부, 마케팅부, 재정부 등이 있으며 직원 수는 1,000여명 

내외이고 총장 등 보직자들은 브로드웨이 캠퍼스에 주로 상주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직업훈련과정, 교사양성과정 등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실제 훈련을 고취하는 학문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 제공)

 ○ 서비스, 보건, 공학분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경험을 토대로 한 

전문인력 양성방법 연구

 ○ 해외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 및 개발프로그램 제공

주요인사

인적사항

 ○ Ajay Patel, MHK (President)

  - 2019. 5월 VCC 국제개발부 부총장으로 입사하여 2020. 5월부터 

총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전략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VCC 성장에 기여

 ○ David Wells, MA, JD (Vice President)

 ○ Clayton Munro, MA (Associate Vice President)

교섭창구

 Jane Shin / Vice President

전화 604-871-7000 FAX 604-443-8588

E-mail Jane_shin@hotmail.com

훈련경비  CAD$ 23,300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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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배경

대학 경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및 대학 관계자들 모두 충

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부 및 대학에서는 대학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양성 및 유치 등 다양한 노

력을 하고 있다.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다.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획기적

이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필요하다. 캐나다, 미국, 유럽 등 주요선

진국의 경우 대학 연구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하여 오래전부터 대학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확대, 우수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

울여왔다. 우리나라도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래전부터 다양

한 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기

울여왔다. 그럼에도 그 성과는 선진국에 비해 미미하다. 우리나라 대

학 교수 등 학자들도 20여년 전부터 대학 경쟁력 향상 필요성에 대

해 피력하고 대학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대안 등을 제시해

왔다. 그리고 실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등도 함께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대학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대학 및 학과의 특성

이나 전문성 그리고 자율적 연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정부가 설정한 

정책방향에 따라 연구를 진행해야만 연구비 수주가 가능한게 현실이

다. 대학 연구실은 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실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의 연

구 자율성을 보장해야만이 미래를 이끌 혁신적인 연구성과 등이 나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석

박사 과정 연구원들도 다소 경직된 연구실 분위기 등이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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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 큰 걸림돌 중 하나라도 말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그동안 

다양한 정책 제안 등에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정부 및 대학의 대

부분 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 대학 연구 경쟁력이 크게 성

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 연구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비교하여 상

당한 위치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대학 연구 경쟁력은 상당히 뒤쳐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중하위권

에 주로 위치에 있으며 단편적인 예일수도 있으나 과학분야의 노벨

상 수상자 또한 아직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은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집단이다. 이들 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대학 경쟁력이 결

정된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정부가 어느

정도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대학은 교수 및 연구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를 위반 제반여건은 절대 뒤쳐

지지 않는다. 정부 및 민간의 재정지원, 우수한 연구인력 및 연구시

설 등을 갖추고 있고 이를 통해 어느정도 우수한 연구성과도 창출하

고 있다. 실제 SCI급 논문 게재, 연구논문 피인용지수 등 일부 지표

의 경우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은 

세계대학과 비교하면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해외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 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으로의 진학 

등을 희망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재들조차 기회가 되면 미국 등 해외

로 진출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이 국제 경쟁력, 인지도 등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다. 대학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가 세계대학평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대 등 일부 대학만이 100위권 내에 위치에 있을뿐이다. 이는 해

외 인재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수준을 평가할 때 활용하고 결국 우리

나라 대학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여 우수한 인재 영입 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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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 등을 통해 우리나

라 대학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연구재원 마련, 해외인재 

유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경쟁력 향상은 결국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

다. 따라서 대학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므로 대학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연구방법

캐나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 대학 연구 경쟁력 관련 상황과 우리

나라를 비교하여 상호 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캐나다 등 주

요 선진국 대학의 재정현황, 수입 및 지출구조,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과 우리나라 상황을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

을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캐나다의 경우 연

구에 집중하는 통상 연구중심대학으로 칭하는 대학들이 있다. 이들 

대학은 세계대학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들 대학의 재정

현황, 연구환경, 민간 및 국제협력, 연구실 조직문화 등을 조사하여 

이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배경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캐나다 외에 캐나다와 인접해 있고 대학 경쟁력 및 국가경쟁력 측

면에서 세계 1위에 있는 미국 대학의 연구경쟁력 현황과 그 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학 연구경쟁력 상황 등에 대해서도 

문헌 조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등을 확인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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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대학 연구경쟁력 현황

1. 그동안 성과

가. 대학 연구경쟁력 수준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

럼에도 세계대학평가 순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수 등을 보면 우

리나라 대학의 연구 수준을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의 다양한 지원 정책과 대학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대학 경

쟁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두뇌한국(BK)21,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WCU),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등 다양한 재정사업을 추진하여 우수

한 인재양성 및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로 실제 논문 1편

당 평균 피인용수, 세계대학평가에서의 랭킹, 두뇌유출(IMD) 지수 등

이 다소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논문 1편당 피인용수는 2016년 5.13

회에서 2020년 6.36회로 늘어났고 세계대학평가 랭킹의 경우 100위 

이내에 2016년 4개 대학에서 2020년 6개 대학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지표는 향상되고 있다. SCI급 논문 발표의 경우 2008년 34,500건에서 

2019년 69,600건으로 2배 이상 늘어 2019년 기준 논문 발표수로는 

세계 12위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교수 및 연구원 등 대학 

관계자들은 우리나라 대학 연구 경쟁력 수준이 아직 많이 미흡하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하고 있다.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질적 성과>

출처 : 주혜정, 2021, 과학기술인력양성 추진체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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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CI 논문 발표 현황(2005∼2019)>

출처 : 연합뉴스, 2021, 2019년 한국 SCI급 논문 수 전년보다 8.47% 증가

우리나라 국가 인지도는 한류의 영향으로 전세계 많은 국가의 국

민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이라는 국가나 

일부 연예인 또는 노래를 아는 정도이지 그들이 우리나라의 국가 경

쟁력이나 대학의 연구 경쟁력 수준까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 수준을 어느정도 인지하기 위한 것은 세계대

학평가 발표나 노벨상 수상 기사 등을 통해서가 아닐까 싶다. 물론 

현재 국가별 대학 경쟁력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없다. 다만, 공식

력 있는 기관이나 협회에서 매년 세계대학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이념 형성과정(2010, 손승남)

에 따르면 대학의 경쟁력을 재는 잣대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만 노벨상 수상실적이나 세계대학평가 등이 대학의 경쟁력 여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평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대학 평

가(Quacquarelli Symonds, 약칭 QS)이다. QS 세계대학 평가는 영국

의 대학평가 기관으로 매년 세계의 대학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학교평가, 학생수 및 교원수, 논문 피인

용 수, 기업으로부터의 평판, 외국인 교원 비율, 유학생 비율 등이다.

평가지표나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매년 QS 세계대

학평가 결과가 발표되면 세계의 언론과 대학, 학자 등은 평가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평가결과 대부분 상위권에는 미국, 영국 소재 

대학들이 있으며, 아시아 국가중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소재 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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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상위권에 일부 랭크되어 있으며 한국은 중위권 정도에 머무

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가 30위권 전후로 위치에 있으며, 한

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등 연구중심대학들과 연세대학교, 고

려대학교 등 일반대학들이 100위권 내에 위치해 있다. QS 세계대학

평가 시 활용되는 지표는 교육여건 30%(연구자에 의한 평가 15%,

교원당 학부 학생 수 4.5%, 학사수여 수당 박사수여 수 비율 2.25%,

교원당 박사수여 수 6%, 교원당 수입 2.25%), 논문 피인용 32.5%, 연

구실적 30%(연구자에 의한 평가 19.5%, 교원당 연구수입 5.25%, 교

원당 논문 수 4.5%, 연구 수입 중 공적자금의 비율 0.75%), 국제화 

5%(외국인 교원 비율 3%, 외국인 학생 비율 2%), 산학협력 2.5%(교

원당 산학협력 수입 2.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실적, 논문 피인용수, 국제화 지수 분야 등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세계대학평가 우리나라 순위>

출처 : 조선일보, 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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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 세계대학평가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곧 국가 이미지와 연결되

고 이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학자나 학생들이 우리나라 대학의 우수

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한다든지 우리나라 연구논문 등

을 인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발표한 연구논문 등이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대학 연구 경쟁력에서 우수

한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외의 우수한 인재

들이 우리나라 대학 등으로 진학을 선택하고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이들의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

한 연구 결과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향상

되고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좋지 못한 평가를 받는 것

에 대해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외국 대학과 공동 연구

를 하거나 해외 석학을 초빙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금으로

는 대학원생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 수준이고 그마저도 사용처가 지

정돼 있어서 국제 협력에 쓸 여력이 없다”고 했다. 대학을 옥죄는 

각종 정부 규제와 대학의 현실 안주 분위기도 경쟁력 하락의 요인으

로 꼽힌다. 글로벌 역량은 국내 대학의 취약점으로 꼽힌다. 한 서울 

사립대 교수는 “국제 공동 연구가 활발할수록 논문 피인용도 등 다

른 지표도 올라가게 된다”며 “세계적으로는 국제 협력을 대학 경쟁

력의 주요한 기준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언어 장벽도 있고 재정적

인 이유로 해외의 선진 학자를 적극 유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조선일보, 2022.) 또한, QS 아시아대학 순위 평가에서 국내 대

학들이 취약한 영역은 학계평가, 교원당 논문 수, 외국인 교원 비율

이었다. QS 아시아대학 순위 평가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학계 평가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국 내 대

학들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유완 외, 2016.)

이렇듯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대학평가에서 순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반면 아주 오랫동안 뚜렷한 성장세 또한 없는 것

도 사실이다. 이에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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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대학 평가 외에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

가 바로 노벨상 수상 여부라고 하겠다. 물론 노벨상 수상 여부로 대

학 연구 경쟁력을 정확하게 나타내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아직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았다는 것

은 한번 쯤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노벨상은 다이너마

이트를 개발한 알프레드 베르나르드 노벨이 사망 후 기부한 유산으

로 매년 인류에 공헌한 사람 등을 선정하여 노벨상과 상금을 수여한

다. 시상분야는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경제학, 평화, 문학 분야이

다. 그 중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 분야의 경우 인류에 큰 변화를 

가져올 획기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 주어진다. 노벨상은 노벨상을 받

는 수상자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 및 국가에도 아주 큰 영광이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

상했으나, 그 외 과학분야에서는 후보군에 오른 경우는 있었으나 실

제 수상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동안의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인류 역사에 획기적으로 기록될 성과를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

는 아마도 해당 분야 연구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등이 더해져서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 학창시설부터 객관식 등 

정해진 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논술 등 주관식 평가 등을 통해 학

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방식이 노벨상 수상을 이뤄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네이처는 2016년 한국에서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없는 이

유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어려운 조용하

고 보수적인 연구실 분위기, 기업에 의존하는 R&D 투자, 시류에 편

승한 지원과 투자, 해외로의 인재 유출, R&D 투자 규모에 비해 절대

적으로 부족한 논문 수 등이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

가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만, 성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응용과학 중심 투자, 근시안적 과

학기술 정책,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을 지적한다. 과학인재 양성에 걸

림돌이 되는 입시 위주 교육환경, 과학 외교의 부실함도 문제로 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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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다.(대학저널, 2020.)

대학 연구실의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 우수한 인재의 해외 

유출, 시류에 편승한 투자, 근시안적 과학기술 정책, 입시 위주의 교

육환경 등은 우리나라가 노벨상 수상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다. 문

제는 이러한 문제를 아주 오래전부터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 모두

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노벨상 수상을 막고 있는 풍토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에 대학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있

다. 최근 10년간(2011~2020)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기관들 중 5명 이

상 수상한 기관은 32개 기관이며 이중 27개는 대학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노벨 과학상 수상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다. 또한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은 평균 37.9세에 핵심연구를 시작하

고 55.6세에 핵심연구를 완성해 69.2세에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에 대해 박형규 고등교육원 교수는 기존 연구자뿐만 아

니라 새로운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학저널, 2021.)

<2011~2020 기간 중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배출 기관>

출처 : 대학저널, 2021, 올해도 실패한 노벨상 수상, 관건은 대학 연구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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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젊은 신진 연구자 시절부

터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 연구환경을 제공

해야 하며, 노벨상을 다수 배출하는 기관이 대부분 대학이므로 대학의 

연구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 연구역량 및 연

구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은 다양한 노력

을 해야 한다. 이는 결국 국가 이미지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환경

가. 재정현황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학 경쟁력 그리고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왔다. 두뇌한국(BK)

21 사업 등을 통해 매년 대학에 상당액의 정부재정을 지원하고 있

다. 두뇌한국(BK)21 사업은 학문후속 세대가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

는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으로 1999년 1단계 사업을 시작하여 2020

년 3단계까지 완료하였고, 2020년 9월부터 진행되는 4단계 사업은 

향후 7년간 연간 4,080억원(총 2조9천억원)을 연간 19,000명의 석박사

급 대학원생을 지원한다. 두뇌한국(BK)21 사업은 우리나라 SCI급 논

문 총 편수, SCI급 논문 순위, 논문 1건당 IF 등을 향상시키는 발판

이 되었다. SCI급 논문 총 편수는 1999년 9,444편에서 2016년 59,628

편으로 참여인력 SCI급 논문 수는 1999년 6,200편에서 2017년 38,000

여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두뇌한국(BK)21 사업주기 : 1단계(1999~2005) → 2단계(2006~2012)

→ 3단계(2013. 9. ~ 2020. 8.) → 4단계(2020.9.~2027.8)

다만, 기존 사업이 양적 팽창에 집중되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단계 사업의 경우 기존 사

업과 달리 연구의 질적 평가 도입과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통해 세

계 수준의 교육‧연구경쟁력을 가진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중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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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구의 질적 평가 도입으로 도전적․장

기적 연구를 유도하고 연구성과의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와

의 연계를 지원하여 질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BK21 단계별 사업 규모>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0.

두뇌한국(BK)21 사업 외에 정부는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

해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실제 대학이 정부로

부터 지원받은 재정규모는 2019년 기준 12조원에 달한다. 학자금 지

원 3조 8천억원, 국공립지원 3조 1천억원 그리고 대학의 교육 및 연

구기능 향상을 위한 일반지원이 5조 2천억원이다.

2019년 기준 부처별 대학 지원 예산을 보면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 

경상비 지원비를 제외하고도 교육부(2,487,108백만원, 47.5%)와 과학

기술통신부(1,544,568백만원, 29.5%)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

육부는 대학 주무부처이고 과학기술통신부는 R&D 사업 등을 주관하

고 있어서 대학 지원금의 대부분을 관리 집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상당하다. 실제 

국민총생산(GDP) 대비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등과 비교하여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캐나다 및 미국 

등과 비교해도 지원 비율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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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인력

대학 연구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구를 수행

할 우수한 연구인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

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과 정책을 펼쳐왔다. 두뇌한국(BK) 21,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등을 통해 국내외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해 노

력해 왔다. 그럼에도 국내외 우수한 인력은 기회가 되면 여전히 미

국, 영국, 캐나다 등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상근상당 연구원(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

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 수를 

보면 2020년 기준 446,739명으로 중국 2,109,460명, 미국 1,554,900명,

일본 681,821명, 독일 450,697명 다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연구원 

규모 면에서는 아주 많은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수한 

연구인력인 연구원을 세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두뇌

한국(BK)21 등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상근상당 연구원 대부분이 대학이 아닌 기업

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 상근상당 연구원 수>

출처 : 김한울, 2021, 2020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주요 국가별 대학 상근 연구원 현황을 보면 영국, 캐나다, 덴마크 

등이 3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우리나라는 10% 내외로 적은편

이다. 대학에 교수, 석박사급 인재 등이 대부분 있으므로 이들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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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할 수 있도록 대학에 근무하는 상근상당 연구원들의 비율을 높이

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별 대학 상근 연구원 수 비중, 단위 : %>

출처 : 서형관, 2019, BK21 20주년, 그 성과 및 향후 계획

두뇌한국(BK) 21 사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눈을 돌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도 시행하였다. 글로벌 박사양성 사업은 우수한 국내 대학원생을 선

발하여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학문 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

학금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준의 박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200억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300명 내외의 박사인력을 

선발하여 등록금 및 생활금 등으로 최대 연 3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석박사 인력이 해외 대학으로의 진학을 막고 

우리나라 대학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나름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는 두뇌한국(BK) 21 사업에 통합되어 세부사업으로 운영되고 있

다.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지원규모>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백만원) 9,450 15,550 21,550 20,440 25,222 25,750 25,750 25,290

지원현황
(과제)

295
(신규:295)

495
(신규:205,
계속:290)

629
(신규:200,
계속:429)

584
(신규:196,
계속:388)

790
(신규:279,
계속:511)

847
(신규:248,
계속:599)

902
(신규:235,
계속:667)

916
(신규:257,
계속:659)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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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간협력 

대학은 재정 규모나 연구시설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연구비 등 대학 재정은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

나 연구장비 등은 제한된 재정으로 최신 설비 등을 충분하게 확보하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학에 연구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그 규모는 매우 열악한 편이

다. 민간기업의 대학 재정지원 외에 실질적인 협업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 대학은 기업이 단기적인 성과만 원한다고 하고 기업은 대학

이 너무 고고하고 상아탑 안에서 사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

다. 대학은 정부의 지원금으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기

업은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들로도 충분히 연구를 수행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상호간에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향도 있

다.

라. 조직문화

학부생과 달리 대학 연구실에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

정생들은 우리나라 연구실 조직문화에 대해서 다소 좋지 않은 시선

을 가지고 있다. 지도교수나 선배들의 다소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지

시, 교수는 학생들의 의견을 선배들은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

는 경향이 있으며 교수가 일방적으로 연구방향 등을 설정하고 학생

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등 연구실 분위기 자체가 다소 경직

되어 있다는 것이 대부분 학생들의 반응이다. 경직된 분위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렵고 이는 결국 획기적인 성과를 내

지 못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연구실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러

한 대학 연구실 문화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학 연구실에 대한 

좋지 못한 관행과 분위기 등은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마. 정부정책

정부는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뿐만아니라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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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다양한 지원하고 하고 있다. 한정된 국가재정을 대학에 지원

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이 연구에 집중하고 우수한 성

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

업(WCU), 두뇌한국(BK)21 사업,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등 재정지원사

업 등을 통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의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보고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관심이 20

여년 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중

심대학 설립이나 두뇌한국(BK)21 사업 등을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육

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연구중심대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정도이다.

물론 일반 종합대학 중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위 대학

만큼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대학은 정

부의 지원과 대학의 자체 노력 그리고 기부금 등을 바탕으로 연구에 

집중 투자하여 연구관련 우수논문 실적 등이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연구사업비 등이 이들 연구

중심대학에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들 

대학 외의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

여 연구비 수주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결국 연구비를 여러대학

들이 나눠갖게 되고 이에 따라 깊이 있고 장기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되고 있다. 실제 학부중심대학 성격이 짙은 대학

임에도 정부의 연구사업비를 수주하기 위해 연구중심대학 형태를 취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기 보다는 수박 겉 핧

기 식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형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연구결과

만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은 해외의 우수한 석학들

을 우리나라 대학으로 초빙하여 해외 선진 연구성과를 우리나라에 

전달하여 우리나라 인재들도 해외 대학 및 인재들과 유사한 연구 경

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이정연, 2015.) WCU

사업이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사업이라면 글로벌박사 양성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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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우수한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여 우수한 인재

가 우리나라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 등을 이수하고 우리나라에 정착

함으로써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사업

비 전액을 개인에게 장학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였다.

정부는 이렇듯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Ⅲ. 우리나라 대학 연구경쟁력 문제점

1. 연구환경

가. 재정현황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 규모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절대 뒤

처지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학의 경쟁력과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년 상당액의 재정을 지

원하고 있다. 그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규모 대비 

대학 재정지원 비율면에서는 주요 선진국와 충분히 견줄만 하다.

<최근 5년간 국민총생산 규모>

출처 : 통계청 KOSIS



- 19 -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2019년 기준 약 12조원으로 

절대 적다고 볼 수 없다. 대학 연구 지원비 성격의 예산의 경우 4년

제 대학 기준으로 4조 7천억원이 넘는다. 대학 반값 등록금 시행 이

후로 학자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대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을 위

한 일반지원비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상당한 재정이 

대학 교육 및 연구 경쟁력 등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다. 예산규모 측

면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다. 현재는 재정지원 규모 보다

는 지원된 예산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 대학재정지원 현황(2019년기준)>

출처 : 임희성, 2021.1.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학 지원금 규모로 봐도 미국 등 주요선

진국에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는 5.1%로 OECD 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도 1.6%로 

OECD 평균 1.4% 보다 높은편이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나 정부의 

대학 재정 규모 등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절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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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교육비(2018년 회계기준)>

구 분
초등학교~고등교육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한 국 3.1 0.4 3.5 0.6 0.9 1.6 3.8 1.3 5.1

OECD 평균 3.1 0.3 3.4 0.9 0.4 1.4 4.1 0.8 4.9

(단위 : %)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1, 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대학 등록금은 통계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은 8

번째이고 사립대학은 7번째로 높은 편이었다. 미국 사립대학과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과 등록금 수준은 유사했다.

<국가별 연평균 대학 등록금 현황>

설립유형별/국가별 연평균 등록금(2019년)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2021, OECD 교육지표 2021 결과

최근에는 정부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면서 대학 등록금은 수년째 동결되었다. 물론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이로 인해 대학은 재정 자립

도가 떨어지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와 학생 등록금 동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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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대학의 재정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 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싶다. 그리고, 대학도 더이상 정부의 지원 확대만을 바라보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대학 자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투자 대비 효

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및 시도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 등이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여 주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실제 대학 경쟁

력이나 연구 경쟁력에 활용되는 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이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으로 대학의 자체수입은 감소하

였고 이에 정부는 반값 등록금에 상응하는 재원을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대학

이 자체적으로 받고 있었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수

준인 것으로 실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액은 감소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정부 예산과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의 규모와 구조>

출처 : 서영인, 2020, 고등교육 재정 투자 현황과 향후 과제

정부의 교육분야 투자규모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비

교하여 초중등 분야 투자는 높은 편이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는 OECD 38개중 중 32위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분야의 4위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결과이다. 미래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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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을 위해 초중등 교육은 중요하다. 당연히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학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어찌보면 초중등의 기초교육보다 대학의 전문교

육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

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한다.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현황 국제비교(2019년 기준)>

출처 : 한국대학신문, 2022, 고등교육 투자, 한국 OECD 38개국 중 ‘32위’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학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떨

어지고 있다는 사립대학이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학교에 

대한 투자보다는 적립금이나 병원설립, 토지 구매 등 부동산 투

자 등에 학교 재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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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투자가 필요함

에도 일부 사립대학 법인은 투자보다는 적립금 등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사립대학의 적립금 금액은 상당하며 매년 과다한 적

립금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

이다. 2022년 2월 기준 사립대학의 적립금 총액을 보면 106,202

억원이다.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현황>

출처 : 임은희, 2022,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현황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을 보면 홍익대, 이화여대, 연세대는 5

천억원이 넘는다. 10위인 숙명여대도 2천억 가까운 돈을 적립해 

놓고 있다. 물론 대학들은 미래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를 위해 

적립금을 모아 놓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교육 등에 투자하

지 않고 적립금만 쌓아 놓는 것은 학교 발전을 위해 좋지 못한 

현상이다. 특히,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는 나름 우리나라에서 

연구중심대학 축에 속하는 대학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 대학

의 연구 역량은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세계 대학과 경쟁에서는 

중위권에 간신히 드는 수준이다. 이들 대학이야말로 적립금을 

쌓아 놓는 투자보다는 대학 연구개발비 등으로 대학 재정을 활

용하는 것이 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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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단위:억원)>

출처 : 임은희, 2022.9.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적립금 현황

정부 및 공공기관은 대학에 연구비 지원 시 연구비가 연구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준 등을 별도로 제시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

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

뉴얼 등 법령, 규정, 지침 등에서 정한 기준과 사용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연구비를 수주한 대학 연구실 등에서 법령

이나 규정, 지침 등에서 제시한 기준을 벗어난 집행이 있을 경우 사

업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향후 연구비 과제 참여 제한 등의 조치

를 취한다. 연구비 사용 공통 기준부터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

동비 등 전 영역에 걸쳐 사용범위 및 부당집행 기준이나 사례 등을 

명시하고 연구비를 제시한 기준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

론 연구비를 수주하고 연구 계획서를 제출할때에도 연구비 사용범위

나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정부 및 공공

기관 등 연구비를 집행하는 기관은 대학의 연구계획서 등을 꼼꼼히 

살펴 연구 목적에 맞게 연구비가 사용될 것인지 확인한다.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연구비가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 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하

는 대학 연구실에서는 정부의 연구비 통제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실이 자율적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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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를 집행하고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치 못하

다는 것이다. 연구비 집행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서 매뉴얼까지 제

작하여 대학에 배포하고 동 기준을 따르도록 한데는 물론 대학 연구

자들의 책임도 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는 대학 교수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게 되면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래서 

정부에서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세부지침을 만들다 보니 현

재는 너무 과도한 제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및 

대학의 자정노력으로 연구비 집행은 어느정도 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부당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지만 벼룩 잡으려고 초가

삼간 다 태울수는 없는 것이다. 미래를 선도할 혁신적인 연구 성과

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진들에게 각 전공별 특성에 맞는 연구를 자유

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 재료비 부당집행 기준>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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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기부금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어느정도 있는 대학도 대

학 연구비의 70~8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결국 이는 정부

가 설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단기간에 결론을 내는 정도밖에 되

지 않는다. 이는 획기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없다. 교육부나 과학기

술통신부 등 정부 주도로 연구과제를 선정한 뒤 대학 연구자들로부

터 신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탑 다운 방식은 우수한 연구 성과

를 낼 수 없다.

한편,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을 수도권과 지역을 구분해서 보면 

인력양성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연구개발비의 

경우 수도권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연구개발비

가 주로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 서울대학교 

등 수도권 대학들이 연구개발 등을 위한 재정사업 참여도가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지역별․사업유형별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현황(2019년기준)>

출처 : 임희성, 2021.1.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일반지원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많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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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큰 편차 없이 학생수 등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비슷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은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이라기 보다는 학

생 수 등 일반적인 지표를 토대로 지원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

인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는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과 부산대 등 

지방의 일부 대학들이 전체 연구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서울대 등 수도

권 대학들이 아무래도 우수한 연구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어 재정지

원 사업 참여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부산대, 경북대 등 지방 

국립대 등은 우수한 연구인력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지역 

안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정된 정부 예산을 모든 대학

에 균형있게 분배하여 대학의 기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일부 우

수한 연구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정부는 재정지원 사업 시 지역 안배 부분 등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연구인력 양성을 다변화하고 지역대학의 연구 경쟁력 또한 향상시키

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대학 일부 연구소에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

여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시도 또한 필요하다.

<대학재정지원(일반지원) 사업유형별 상위 10개 대학(2019년 기준)>

출처 : 임희성, 2021.1.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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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직문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조직문화가 경직되어 있다. 대체로 관리자 

중심으로 명령이나 지시․통제, 결과를 중시하고 성과에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이 있다. 이런 조직문화가 대학 연구실에도 유사하게 적용

된다. 지도교수나 연구실 선배들의 주도하에 연구실이 운영되는 것

은 당연한 것일수도 있다. 지도교수나 연구실 선배들이 석박사 과정

을 바로 시작한 연구원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이런 지도교수나 선배들의 권위가 확고해지면서 연구

실은 다소 경직된 분위기가 형성된다. 연구원들은 각자의 의견이나 

아이어디를 개진하기를 꺼려하고 지도교수나 선배들의 지시에 따르

는 소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창의적이고 획기

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어렵다.

대학원생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요인으로 ‘지도교수의 절대

적 권한과 재량’, ‘고착된 권위주의 및 비합리성’, ‘일상적으로 일어나

는 폭력 경험’, ‘강압적⋅압묵적 조직 문화로 인한 자율성 침해’, ‘성

적 침해⋅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 부재’, ‘자정 작용의 부족’, ‘의식의 

부재 및 책임 전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교수의 권한과 

재량에서 권위주의적 연구실 문화와 비합리적인 체계를 형성되었다.

(이보영 외, 2021) 실제,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사

례를 범주화 해도 그 사례 등은 다양하다.

대학원생 인권단체 ‘대학원생 119’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

년)까지 제보된 대학원생 피해 사례는 216건으로 폭언·폭행(32건

14.8%), 연구비 횡령(29건·13.4%), 사적 업무 지시(13건·6.0%), 성희

롱·성폭행(11건·5.1%) 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파이낼셜 뉴스, 2022)

또한, 2021년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실시한 연구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실에서의 수직적 태도, 일과 후 업무연락, 주

중 및 주말 연구실 체류 등은 대학원생들의 행복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신문, 2022)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 

후 학부과정과 비교했을 때 교수의 권위 및 권력을 더욱 강하게 느

끼게 되며 이러한 종속적인 관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오히려 학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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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보다 더욱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하였다. 또

한 학생들은 교수의 권위에 맞설 경우에 감수해야 할 불이익 (예: 추

천서, 졸업 기간, 프로젝트 참여 및 인건비 등)을 고려하며 이로 인

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임희진, 2016) 이렇듯 우리나라 

대학 연구실은 여전히 절대적 권한을 가진 교수나 선배들의 일방적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구과제 참여뿐만 아니라 졸업 논문 패스 여부도 불투명하게 

되면서 학생 연구원들은 수동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이는 결국 획

기적이고 제대로 된 연구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

이다.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 경험에 관한 개념의 범주화>

출처 : 이보영 외, 2021, 공과대학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경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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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 연구실 문화 중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대학 

연구비 부정 사용이다. 연구비 부정 사례는 대부분 교수 개인의 성

향에 따라 발생한다. 정부나 민간, 대학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교수 개인의 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있다. 그동안 연구비 비

리로 수많은 교수들이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각종 신분상 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등이 다양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

으나 여전히 연구비 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대학 연구비 부정 사례 신고시스템에는 

최근 5년간(2016~2020.7.) 107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중 48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44명을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였

다. (뉴시스, 2020)

<한국연구재단 주관, 최근 5년(2016~2020.7)간 연구비 특정감사 현황>

출처 : 뉴시스, 2020, 연구비 횡령 5년간 136억 달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또한, 동 기간동안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중 연구비 부정으로 환수 

처분된 금액이 11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2020.)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기관과 대학의 자체 자정 노력으로 

대학 연구비 부정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비 부정으로 

매년 많은 교수들이 조사를 받거나 징계 등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

이다.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된 교수들이 대부분 솜방방이 처벌만 

받고 연구실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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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지원금 중 연구비 부정으로 환수 처분된 금액>

출처 : 매일경제, 2020, 연구비 부정사용 못참아, 대학원생 내부고발 늘어

2. 연구인력

"싸구려 교육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인재 양성은 요원하다."(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기업과 대학 간의 담벼락

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인력 유동성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0점

이다."(김이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인재가 국가 경쟁력

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지만, '인재 강국'으로 불렸던 한국은 인

재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산업의 중심 축

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 인력은 변화 속

도에 맞춰 양성되지 못한다.(매일경제, 2022) 기업인 출신 대학 총장

들이 신문사 신년 간담회에서 한 말들이다.

대학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은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

력해왔다. 두뇌한국(BK)21 사업,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등을 통해 우

수한 인력이 대학에서 안정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신진교수들의 연구 역량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도 정부 및 대학 자체 재정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진

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 우수한 연구인력이 안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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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집중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실제 주로 교수(지도교수), 석박사 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등으

로 운영되는 대학 연구실은 박사급 인력의 60%를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중 2위이다. OECD 평균 45%보다 25% 정도가 높은 편

이다. 캐나다도 최근 이민자들의 증가와 이들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

로 인해 대학 진학률이 63%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

다. 그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교육열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은 높은 것과 대조적으

로 석박사급은 3%로 OECD 평균인 15%보다 낮은 수치로 조사대상 

44개국 중 33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대학 연구실에서 핵심인력은 

석박사급 연구원이다. 그럼에도 석박사급 인재가 다른 선진국에 비

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대학 연구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것

이다.

<주요국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출처 : 연합뉴스, 2021. "한국 25∼34세 대학 이수율 70%, 석박사는 3%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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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학위별 이수율 비교>

출처 : 연합뉴스, 2021. "한국 25∼34세 대학 이수율 70%, 석박사는 3%뿐“

또한, 상당수의 석박사급 이상의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학 연구실 

조직문화와 현실과 동떨어진 처우 등으로 인해 대학을 떠나 민간으

로 이동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연구실에서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석박사급 연구원들은 대부분 연

구실 지도교수가 수주한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하면서 지도교수로부

터 일정금액의 장학금이나 생활비 등을 받는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등록금 등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재정적 지원이 학생들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수단

이 되기도 한다. 지도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할지 말지 연구과제에 얼

마나 참여시킬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석박사급 연구인력이 종종 연구실의 강압적 분위

기를 견디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타 대학 전공 등으로 이동하

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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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역량은 도전정신, 창조성, 혁신성, 자율

성, 가치지향성 등을 갖춘 인재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인재만이 창

의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결국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초중등학교때부

터 암기 위주로 교육이 아니라 창의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이 필요하다. 주입식 교육과 암기 위주의 객관식 시험이 주를 이루

는 우리나라 교육으로는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어

떤 현상을 보고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 해결방안을 상호 간 토론 

등을 통해 찾아내도록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연구경쟁력 및 4대 구성요소>

출처 : 이윤중 외,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 확충 방안

한편, 우리나라 대학 연구실에는 많은 외국인 학생 연구원들이 있

다. 주로 석박사 과정생이거나 박사후 연구원들이다. 이들은 주로 중

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온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각자의 특성과 전공에 따라 한국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오는 경우도 있고,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 대학 교수로부터 제안을 받고 한국 대학에 오는 경우 등이 있

다. 또한 이들은 한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한 후 상황에 따라 한



- 35 -

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실제로 대학원 석박

사 과정생 중 외국인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공학계열 석사과

정의 경우 10% 내외이고 박사과정생의 겨우 14% 내외이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외국인 학생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리나

라의 대학 경쟁력이나 인지도 등이 높아져 한국 대학원에서 학업과 

연구를 하고자 하는 유학생도 있고 해외의 우수한 대학에서 학부 등

을 마친 우수한 인재를 우리나라 대학원 교수들이 한국 학교에서의 

학업과 연구 수행을 제안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석박사 과정 정원을 채우지 못해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는 경우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 외국인학생 비중>

출처 : 이혜선 외, 2022, 인구절벽시대 이공계 대학원생 현황과 지원방향

현재 대학 연구실 등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거나 외국인 

교수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유학생들

은 국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등록하고 교육을 받거나 연구에 참

여하면서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외국인에 대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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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차별, 정주여건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졸업 후 취

업비자도 연장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 단위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정착 등을 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부의 경우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자립

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이를 타계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좋은 방법이

다. 대학원의 경우 부족한 석박사과정 연구인력을 우수한 외국인 유

학생으로 채울수 있어서 좋은 대안이다. 특히 석박사 과정생의 경우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과 함께 정착까지도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우리나라 대학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학업과 연구

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방안 연구(이길연, 2022)에서는 효율적

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방안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

략적 유학생 유치와 유학생 유치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학업 지원, 생활 지원, 취업 및 창업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대학 구성원들의 대학 국제화와 유학생

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부서 간 긴밀한 협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

다. 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해외의 우수한 학자 등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재정지원 사업들이 그

렇듯이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는 기간에는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

나나 사업 종료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성과

는 뚜렷이 감소한다.

연구역량이 높은 해외학자의 확보를 통해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풍

토를 혁신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재정지원 기간에는 사업성과가 뚜렷하나 사업 종료 후에는 감

소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SCI급 학술지의 게

재 논문 수와 피인용지수로 평가된 연구성과는 사업참여 이전부터 

증가하여 사업 기간에도 증가추세가 유지되었지만, 사업종료 이후에

는 감소하는 경향으로 확인하였다.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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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당시 높게 나타나고 사업종료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정책의 장기 효과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세계적 석학

의 연구 확산효과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는 스타 연구자와의 지속

적인 네크워크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김도한 외, 2018)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영향과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대기업 

취업 등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대학원에서 연구를 진행할 

석박사 과정생이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그 현상을 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의 경우 석박사 과정생 부족 

현상이 없을 것이지만 일부 수도권대나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은 석

박사 과정생이 부족하여 연구수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우수한 해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 이를 위해 학생비

자, 취업비자,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3. 연구정책

가. 재정정책

대학 연구비 지원 및 성과평가 시 대부분 질적평가보다는 양적평

가를 중장기 평가보다는 단기 성과평가를 하는 편이다. 대학 연구실 

참여 연구원 등 대학 연구자들이 정부의 예산 지원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Top-Down 방식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연구비의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정

부 연구비 수주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어찌보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통제하

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R&D 예산은 20조원을 넘어섰다. 예산 규모로만 봐서는 

2011년 15조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

고 본다. R&D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

구를 수행하는 현장에서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 이유는 



- 38 -

5년마다 R&D 정책이 변경되고 5년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실제 혁신적인 연구성과보다는 논문 

게재수 등 형식적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연구를 제시한다. 결국 

현장에서는 연구비 수주에 급급하여 제대로 된 연구성과 창출이 어

렵다. 정부가 연구방향이나 과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계획서

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연구비를 지급하는 Top-Down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세계대학 평가나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을 위해서

는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연구자들

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는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연구비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나. 민간 및 국제협력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체 등과 연구협력이 다소 부족한 편이

다.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거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산업교육진

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여 산학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다. 대기업의 경우 상근상당의 연구원들이 대학보다 훨씬 많고 

연구시설도 우수한 편이어서 굳이 대학과의 협업을 필요로 하지 않

는 경향도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학이 너무 고고하다는 것이

다. 대학 입장은 중소기업 등과 협업 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해

야 하는 상황이어서 득 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이다. 상호 간의 입장

차를 줄이고 다양한 협업이 이뤄져야 서로가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 대학은 그동안 세계대학과 협력하면서도 경쟁에서 우위

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협정을 체결

하고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세계대학평가 등에서 국

제연구협력 지수 등은 낮게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학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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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지원 지표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국제협력 교류협정만 체

결하고 실제로는 제대로 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도 대학의 국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에 

국제화 수준을 지표로 추가하여 평가 시 활용한 적이 있다. 외국인 

교수, 영어강좌 개설 수 등을 국제화 지표로 삼았다. 그러나 동 지표

는 상당수 대학들이 평가점수에만 몰두하여 형식적으로 국제화를 운

영함으로써 머지않아 폐지되었다. 대부분 대학들이 형식적으로 외국

인 교수를 늘리거나 교환학생 중심의 외국인 학생 증대에는 신경쓰

고 실제 대학의 연구역량이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학원생이

나 대학원 연구실 연구인력의 교류, 국제심포지엄, 국제연구협력 등

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양적 확대는 어느정도 이뤄졌을

지 모르겠지만 실직적인 질적 증대는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 발표하는 논문은 국제 공동연구보다는 국내 

공동연구 비율이 높다. 세계대학평가에서도 한국대학의 경우 국제화 

관련 지표는 점수가 매우 낮은 편이다. 영국, 독일의 경우 국제 공동

연구가 80% 정도이며 미국은 70%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국제 공

동연구가 45% 국내 공동연구가 5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상대적

피인용지수를 보면 국제 공동연구 논문의 피인용지수가 국내 공동연

구논문보다 2배 이상 높다.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 선진 연구자

들과 협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만 우리나라의 연구 경쟁력 또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유형별 논문수와 상대적피인용수(2016~2021기준)>

출처 : 윤봉준, 2021, 국내 대학 연구 경쟁력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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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구자 대부분이 

국제공동연구가 연구자 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국가 및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향상키시고 연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연구협력 등을 위한 예산과 우수한 인재 및 기술

력 등이 필요하다. 국제연구협력 등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

여 외국인 교수, 학자, 학생들 간 자유롭게 협력하고 의견을 교류해

야만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들도 국제

화가 현재 대학이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되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대학 총장이 생각하는 대학 현안>

출처 : 프레시안 2022.9. 시급한 한국 대학의 국제화, 무엇이 문제인가?

Ⅲ.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 대학 연구경쟁력 현황(사례)

1. 주요국 현황

가. 캐나다

캐나다는 토론토 대학 등 연구중심대학으로 구성된 U15

Canada(U15 Group of Canadian Research Universities)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다. U15 Canada는 대학 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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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및 연구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1년 설립된 일종의 캐나다 우수

대학들간의 단체이며 현재는 이들 대학 중심으로 캐나다 대학의 연

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캐나다에서 명문대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대학 평가 등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각 

주별로 우수한 대학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15개 대학교는 토론토대학

교, 퀸즈대학교, 오타와 대학교, 웨스턴대학교, 맥마스터 대학교, 워

터루대학교,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 알버타 대학교, 캘거리 대학

교, 사스캐쳐완대학교, 달하우지대학교, 마니토바 대학교, 라발대학

교, 몬트리올대학교, 퀘백대학교이다. 이들 U15 Canada는 캐나다 대

학 연구의 80%를 진행하며 연간 8조원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고 캐

나다 연구기금의 80%를 지원받는다. 또한, 캐나다 대학 기술 라이선

스의 85%, 캐나다 대학 특허의 81%를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 박사 

학위자의 75% 이상을 배출한다.

<U15 Canada 참여대학 및 소재지>

출처 : U15 Canada 홈페이지

<U15 Canada 주요성과>

출처 : U15 Canada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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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UBC)는 세계대학 평가 등 각종 평가에

서 상위권에 랭크되는 학교로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세계 중심대학으

로 평가받고 있다. UBC의 성장 동력은 교수, 학생 모두가 새로운 학

습방법을 탐구하고 장려하며 과감한 발상의 전환 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있다. UBC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연구분야 

등에서 세계에서 1위에 랭크되어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사용, 기후

변화의 결과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에 대한 UBC의 연구는 세계 최고

라고 인정받고 있다. 또한 UBC는 빈곤, 불평등, 기후, 환경변화 등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다양

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부생은 40,000명, 석박사과정은 10,800명 정

도이며, 수업료는 캐네디언 학부생은 6,000달러 유학생은 35,000달러 

정도이며 대학원 과정은 캐네디언은 5,000달러 유학생은 9,000달러 

정도이다. 유학생의 경우 학부생은 캐네디언보다 4~5배 이상 비싸지

만 대학원 과정은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는 캐나다 대학원이 외국

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토론토대학은 캐나다에서도 손꼽히는 대학중에 하나이다. 토론토 

대학은 연구중심대학 중에서도 연구집약적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 사고 리더로 인정받는 교수진

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이를 통해 학문적 발견을 하며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며 결국 세계가 사

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부생은 대

략 70,000명이고 대학원생은 20,000명이다. 등록금은 캐네디언 학부

생은 8,000달러 유학생은 50,000달러이고 대학원 과정은 캐네디언은 

8,000달러 유학생은 20,000달러(6,2000~44,000달러) 내외이다.

맥길대학교는 최첨단 시설, 혁신적인 학습 프로그램, 다양한 분야

의 연구가 전세계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인다. 맥길대학교의 연구

원들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관행,

기술, 과학 및 의학의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정책적 영향 등을 조

사하는 것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300개 이상의 

연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술적 성과와 획기적인 과학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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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최첨단 시설, 혁신적인 

학습 프로그램 등이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교수진, 연구

원,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대학 및 기관 등과 광범위하게 연구 협력

을 진행한다. 풀타임 기준으로 학부생은 23,800명 대학원 과정은 

8,000명이고 등록금은 캐네디언 학부생은 5,000달러, 유학생은 23,000

달러이고 대학원 과정은 캐네디언은 5,000달러 유학생은 20,000달러 

내외이다.

캐나다는 노벨상 수상자도 2021년 기준으로 총 28명을 배출했다.

이는 노벨상 수상 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숫자다. 국가별 수상자 

숫자를 보면 미국 403명, 영국 137명, 독일 113명, 프랑스 72명, 스웨

덴 33명, 러시아 32명, 일본 29명 등이다.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

이 배출한 미국 400여명과 비교하면 매우 작은 숫자지만 미국 이외

의 국가와 비교하면 상위권에 속한다. 이는 캐나다가 인구가 적고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지만 최근에는 

연구중심대학 등을 중심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캐나다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 역사를 보면 물리학 분야에서 여섯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1990년 입자물리학에서 쿼크 모델을 개발

한 리차드 테일러가 첫 수상한 이후로 2019년에는 1960년대 중반부

터 연구를 시작하여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이해하는 것

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틀을 개발한 피블스가 수상했다. 화화분야에

서는 1971년 게르하르트 헤르츠베르크가 분자 구조에 대한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하였으며 1993년에는 마이클 스미스가 유전자 공

학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노벨 

생리학 및 의학상 분야에서는 3명이 수상했다. 1923년에 인슐린을 

발견한 프레드릭 밴팅과 매클로드가 처음으로 수상했다. 인슐린의 

발견은 현대 의학분야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평가받고 있

다. 1981년에는 데이비드 휴벨이 뇌 시각 피질의 지도에 대한 획기

적인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렇듯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과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내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노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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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분야에서도 많은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해외 유학생 등 이민자들의 증가로 교육수준이 높

아지고 있다. 교육수준이 다소 높은 이민자들이 유입되기도 하지만 

캐나다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컬리지 등 대학 진

학을 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물론 캐네이언들도 전문

직 등 급여 수준이나 근무환경이 좋은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

지면서 대학 진학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실제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해봐도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의 교육열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높고 20대 중후반에는 전체 캐나다인 평균 임금보다 더 많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나다 이민자 선발 기

준 등의 영향으로 이민자들은 이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캐

나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대안으로 대학 입학을 선택하기 

때문이며 이들이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이들 자녀 또한 

자연스럽게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고등교육 이수 등의 영향으로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정착 후 수년 이

내에 캐나다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이 도달하였으며, 이민자 자녀들은 

25세를 기준으로 전체 캐나다 중위 임금보다 10% 이상 높은 급여를 

받았다. 이민자 자녀들이 30세가 되었을때는 캐나다 평균 입금인 

42,940달러보다 30% 이상 많은 55,500달러를 받았다. 이는 캐나다로

의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풍요롭고 교육수준도 높아 자

녀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캐나다는 이들 이민자들

이나 이민자 자녀들을 통해 부족한 일자리를 메꾸고 나아가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들 이민자 

중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도 함께 펼치고 있다.

한편, 캐나다는 U15 소속 대학들에게 민간 등에서 지원되는 연구

비 등이 집중되어 일반 대학들의 연구비 지원이 줄어 과학기술 저변

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여 유명 대학 유명한 연구실 유명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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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신진 젊은 과학자, 연구원, 그리고 시니어 과학자 등에

게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펴고 

있다. 자칫 연구중심대학에 자금 및 지원 정책 등이 집중되어 일반

대학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나. 미국

미국의 국민총생산은 229,961억달러로 세계 1위이며 3위와는 4~5

배 이사 차이가 있다.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력 등 모든면에서 세

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이나 우수한 기술

력을 가진 기업체, 인력 등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규모나 숫자 면에

서도 미국에 가장 많다. 이러한 우수한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미국

은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분야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는 

결국 다시 우수한 연구 성과로 나타난다.

미국은 대학교 갯수도 많다. 4년제 대학교가 대략 3,000여개이고,

컬리지 등 포함하면 4,500개 내외이다. 이들 대학에서 기초연구부터 

미래산업을 이끌 신기술까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고 상당수 대학들도 세계가 인정하는 우

수한 연구성과를 내는 대학이 되었다. 실제 미국 대학은 QS 세계대

학평가 결과 상위권에 대부분 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2022년 발표에 

따르면 하버드대 2위, 스탠퍼드대 4위, MIT 5위, 칼텍 6위, 프린스터

대 7위, UC 버클리대 8위, 예일대 9위 등 상위 10위권에 7개 대학이 

있다. 그만큼 미국 대학은 세계를 선도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학이 세계 대학에 대한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대학 연구 역량에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 양성 및 확보, 우수 교수진 유치, 연구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기금, 외부투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 2021년 의료분야 연구비가 $1,911,393,279,

워신턴대학교는 $1,041,625,579, 캘리포니아 대학교 $904,351,593, 코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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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808,005,626, 듀크 대학교 $720,769,276 등으로 특정 분야의 

연구비만 하더라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연구에 대한 과

감한 투자가 대학의 연구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결국 국가경쟁력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의료분야 연구비(보조금) 현황, 2021년 기준>

출처 : US News & world report / https://www.usnews.com/

미국은 노벨상 부문에서도 403명을 배출하여 2위인 영국 137명과 

비교해도 거의 3배 수준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아무래도 과학기술분

야 기술이 발달하고 연구환경 및 인프라가 풍부하며 정부 및 민간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노벨상 과학상 분야

로 범위를 좁혀봐도 미국이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이고 수

상자 배출기관을 살펴봐도 미국 소재 대학들이 대부분 상위권에 위

치한다. 스탠포드대학교, 콜롬비아대학교, UC버클리대학교, 하버드대

학교, MIT대학교 등 수상자 숫자 상위권 대학이 모두 미국 소재 대

학이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최근 괄목한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주변에 실리콘밸리가 위치에 있고 이들 기업체와 대학 간 협업

이 가능한 연구환경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기반

이 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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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과학상 10명 이상 수상국가>

출처 : 이성민, 2020, 노벨과학상 수상자 통계 분석

<노벨과학상 10명 이상 수상기관>

출처 : 이성민, 2020, 노벨과학상 수상자 통계 분석

미국의 경우도 수천개의 대학중에 일부 연구중심대학 중심으로 집

중 지원하도록 하여 대학 연구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카네기 분류에 따른 연구중심대학에는 연방정부로부터 별도

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이 성장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연방정부와 민간기업 등의 막대한 재정지원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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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무엇보다 지원된 예산에 대한 제약이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

이 연방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정부로부터 별도 지

침 등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수한 성과가 창

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아주 소수

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였고 이를 계기로 세계가

인정할만한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세계의 연구 및 기술의 중

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다. 유럽 등 기타국가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노

르웨이, 덴마크 등도 과학기술분야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유럽 국

가들은 우수한 인재 및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

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혁신 정책

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 국가들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의 투자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 유치 등을 위

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정부에서 대학 및 민간에 많은 연구개발 재정 등을 투자하고 있다.

(사이언스타임즈, 2022.) 노벨상 부문에서도 영국, 독일 등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중에서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이들 

나라는 전통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 많

은 재정지원과 정책을 펼쳐 왔다. 이를 통해 과거의 명성과 함께 현

재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미국, 유럽 국가들과 달리 국토면적이나 경제규모 등에서 작지만 

오히려 인재양성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내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사실 미국, 유럽 등 주요선진국들의 과학기술 발전과 

연구역량 등은 각 국가의 경제력이나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의 대학이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되고 상당수의 노벨상 수상자가 미

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 배출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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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들 국가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국내외로부터 

우수한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이들 강대국과 달리 우리나라와 비

슷하게 자원도 없고 인구 규모도 적으면서 연구개발 등을 통한 경쟁

력으로 세계 강대국과 경쟁하는 국가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스타트

업 강국이다. 인구가 900만여명으로 적지만 인구당 스타트업 인구는 

세계 상위권이다. 세계 저명한 기업이 이스라엘에 R&D 센터를 설립

하고 있으며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 수로 보면 이스라엘이 미국, 중

국 다음으로 세 번째다.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는 2013년 

30억달러에서 2020년 120억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0년 코로

나 발생 이후에는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혁신기술 개발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슬라엘 하이테크 분야 연간 투자규모>

출처 : Israel Innovation Authority

이스라엘이 이토록 성공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사고에 바

탕을 둔 우수한 인재 양성이다. 이스라엘의 연구개발은 주로 대학,

정부, 민간 및 군사기업 등에서 수행된다. 이스라엘에서 수행되는 연

구의 80% 이상이 대학에서 수행된다. 대학 교육 등을 통한 우수한 

인재양성, 획기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한 상품을 생산할 수 있

는 스타트업 지원 등이 이스라엘을 현재의 인재 강국으로 만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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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싶다.

우수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과학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 그리

고 도전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렸을때부터 

지식을 암기하는 방법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질문 

잘하는 아이가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창의

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모든 현

상에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

게 생각하고 상호 간의 토론을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 등이 이뤄져야 

한다.

2. 연구환경

가. 재정현황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은 2022년 기준 22,000억 달러 수준으로 

세계 8위 수준이며 세계 12위인 우리나라 18,000억 달러보다 4,000억

달러 많다. 경제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

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수

준은 세계와 충분히 견줄만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는 

임업, 광산업 등 천연자원 등을 바탕으로 한 1․2차 산업이 발달한 

편이며, 이들 산업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최근에는 금융 

분야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이 캐나다 경제

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연도별 국민총생산 추이>

출처 : 캐나다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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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1.5%로 우리나

라 4.5%와 비교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체 국가의 경제규모 등과 비교하면 캐나다도 적지 않은 

예산을 R&D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맞다. R&D 분야 인력

의 경우 캐나다는 1,000명당 8명 수준이다. 우리나라가 1,000명당 15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캐나다가 R&D 연구개발을 위해서 예산 및 

인적자원 투자를 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국가별 R&D 예산 및 일자리 현황>

출처 : https://www.oecd.org

캐나다는 R&D 전체 예산의 75%(기업 42, 정부 33)를 정부와 민간

기업이 대학이 10% 그리고 기타 단체(해외유입 10% 등) 등에서 15%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이 R&D 전체 예산의 

전체를 책임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략 기업 77%, 정부 21% 내

외) R&D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 비중이 매우 높

고 캐나다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대학 비율이 10% 이상을 차지

한다. R&D 예산을 대학으로 좁혀서 보면 캐나다 대학의 R&D 예산 

출처는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65%(정부 55%, 기업 10%), 기타 단체 

10%, 대학 자체 자금으로 25% 이상을 충당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경

우 정부 지원금 80%, 기업 지원금 15%, 대학 자체예산(대응투자 등)

https://www.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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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외로 구성되어 있다. 이부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캐나다

의 경우 대학 연구개발비 전체 예산 중 상당액을 대학 자체 예산으

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학이 연구진행을 함에 있어 정

부 및 기업 등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을 보장받아 학과 특성에 

맞는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 대

학들은 2014년 기준으로 130억 달러 규모의 연구개발을 수행했는데,

이는 캐나다 전체 연구개발비의 40%에 해당된다.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보다 대학 자체 예산을 

R&D 연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캐나다 대학이 

정부 및 민간기업, 외부 단체 등의 재정지원 외에 대학이 자체적으

로 수입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연구

개발비로 재투자 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 대학이 등록금, 기금 등을 

통해 자체자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캐나다 대학은 등록금 수

입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

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캐나다 대학을 선호하면서 상

당수 대학들이 외국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우수한 해외 유학

생 유치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유학생이 내는 등록금 수입 또

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내국인 보다 

등록금을 평균 3~4배 이상 내기 때문에 이들을 많이 유치할수록 대

학의 재정자립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토론토 대학교 등 상당수 대학

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30%가 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충분히 학교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 대학

과 우리나라 대학 예산 활용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캐나다 대학

은 자체수입을 대학 연구개발 등 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적립금, 병원설립 및 투자, 토지 및 건물 매입 등 

부동산 투자에 학교 재정을 활용하는 빈도가 다소 높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연구개발비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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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캐나다는 연구원 및 전문인력 양

성, 연구 및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 투자, 민간 기업 등과 

연계한 대학․연구소 지원 등을 통한 연구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15년부터 연구 및 과학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더 나은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

이 투자 및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캐나다 총리가 1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와 약 1,000명의 연구원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투자 규모는 5억 달러 이상 예상된다.

캐나다는 기금 문화 또한 발달되어 있다. 각종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학생들도 어렸을때부터 학교 프로그

램 등의 일환으로 직접 물건을 팔거나 하는 행동으로 기금을 조성하

는 문화를 배우고 있다. 캐나다는 학생 장학금이나 연구비 지원 등

을 위해서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연방 

연구 지원 기금은 캐나다 고등 교육 기관의 연구 기업 관리와 관련

된 비용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환경을 유지 지원하고 있다.

연구지원 기금은 최신 실험실 및 장비 유지, 최신 지식 리소스에 대

한 액세스 제공, 연구 관리 및 행정 지원 제공, 규제 및 윤리 표준 

충족, 학계에서 민간, 공공 및 비영리 부문으로 지식 등을 이전하는

데 사용토록 하여 캐나다를 연구 개발 분야에서 세계적 리더로 만드

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100억 달러 

내외로 재정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캐나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최근에는 캐나다가 인공지

능(AI), 바이오 등 미래가치를 대표하는 주요 산업의 요충지로 세계

의 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토론토, 밴쿠버 등 주요 도

시를 중심으로 외국의 기업들이 회사를 설립하는 등 투자에 적극적

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오래전부터 인공지능(AI) 전문가

를 양성하고 기술적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학계 연구진들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 및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인공지능의 메카로 자리잡

고 있다. 2017. 3월에는 전세계 최초로 국가 AI 발전전략을 발표하였

고, 연구와 인재육성에 1억 2,5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AI

분야 강국으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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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캐나다는 연구 경쟁력 향상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스타트업 

활동 비율이 높으며 정부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액도 매년 증가

하고 있다. 토론토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몬트리올, 오타와, 에드먼

튼 등 중소도시들을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육성하고 있으며, 2019

년 상반기 기준, 캐나다 스타트업의 총 투자유치 금액은 16.5억 달러

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각 도시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

역적인 수준에 머물게 하지 않고 도시 간 산․학․연 네트워크의 연

계와 확장을 통해 중점 분야별 슈퍼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범 국가

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

자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주별로도 대학의 혁신적인 연구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 대학, 병원 등

에서 진행하는 연구비 등으로 1억 9,8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주 정

부 지원금 등은 최신 연구시설 건립이나 장비 구입 그리고 우수인력 

양성 및 유치 등에 활용한다. 온타리오 주는 지원된 자금이 대학 등 

연구자들이 지식을 발전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일자리 창출

까지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연구와 혁신은 온타리오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연구 인프라가 지속적

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최고의 인재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획기적인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발견

과 혁신을 일으키고 숙련된 노동력을 창출하고 주 전역에 새로운 사

업이 촉진되고 결국 주의 경제가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캐나다는 코비드-19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자금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정부 및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긴급한 연구에 활용한다. 정부가 특정 사업으로 지

원한 연구비도 코비드-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일부 자금을 전환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나. 조직문화

캐나다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직장생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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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엄격한 통제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습하고 일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대학 연구실

로 전해지면서 캐나다 대학원 연구실 문화는 대체로 수평적이라는 

것이 대세다.

실제로 캐나다 등 북미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공부한 학생들

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수평적 조직문화이다. 캐나다는 지도교

수, 선배, 동년배, 후배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동료이자 친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환경이 

더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연구성과 및 효율도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믿는다. 지도교수도 학생 연구원들에게 일방

적으로 가르치거나 지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행하는 

과제나 연구를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연구가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지 확인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정도로 보는 것이 옳다. 어찌보면 이

러한 교육 및 연구방식이 지도교수의 무관심이나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으로 비쳐질수도 있으나, 결국 이런 방식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길

러주고 독립심, 책임감 등을 함께 향상시킨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익힌 것이다.

그리고 캐나다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실 내에서의 부당한 상

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캐나다 대

학은 지도교수나 선배들의 갑질이나 그 외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

우 해당 사항을 조사하거나 해결해주는 각종 상담센터들이 오래전부

터 운영되어 왔다. 학생보호센터는 학생들이 지도교수나 선배들의 

강요에 불가피하게 행한 부정행위나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정신적, 물리적 불이익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고 있

다. 학생들이 대학원 학업이나 연구실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학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학생들

의 학업 수준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지원센터에서는 

대학원 및 연구실 적응, 수업, 논문쓰기까지 학생들의 전 과정에 대

해서 모니터링 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의 경우는 학사 과정에서 충분히 전공 지식을 공부한 학생들이

기 때문에 더욱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식 전달을 하기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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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생들의 연구과정 등을 지켜보고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과

정은 운영한다. 캐나다 대학원 연구실에서는 교수 및 학생, 학생 선

후배 간에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지시 관계가 아닌 서로 의견을 교환

하고 토론하며 최적의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상호간 동등한 위치

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하는 관계에서 대학원 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교수 또는 선배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불이익 등을 당했을 

경우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 등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

영한다. 교수는 수업 및 연구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육하

는 것이 아니고 학생 스스로 연구 내용 등에 대해 계획 등을 수립한 

후 교수 및 선배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연구

내용 등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스스로 무언가

를 계획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몸에 익혀왔고 대학원 과정에서도 마

찬가지로 학생들의 독립심과 책임감 등을 발휘하고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캐나다의 이런 독립적이고 자

율적인 수업 방식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과 혁신적이

고 창의적인 성과물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특히 연구윤리와 관련되어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활발하

며,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일반인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우수 사례로 판단된다. 캐나다는 국가 차원에서 연구윤리가 논의되

고 지원되는 나라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오타와대학교의 경우 

대학 차원에서 연구윤리를 총괄하는 기관이 여러 곳이 있다. (김신

일, 2007) 캐나다도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매년 연방정부 및 주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대학 연구진들이 연

구비를 부당 집행하여 조사를 받거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럼

에도 캐나다는 교수와 학생 연구원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어서 교

수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인건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드물더라도 일부 대학 연구실 등에서는 연구비 부당집행 사

례가 발생하고 있다. 다만, 캐나다는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발행시 

엄격하게 제재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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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연구비 부당집행이나 연구윤리 위반 사

례가 적발되었을 경우 영구적으로 연구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대학 자체적으로도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웹사이트에 연구수행 관련 청렴 정책과 위법 행위가 제기된 경우 따

라야 할 절차 등을 게재하고 있다. 이를 대학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

기 위해 대학 노조 등과의 단체협약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토론

토 대학은 위반사례 및 유형에 대한 통계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

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는 처벌을 포함하여 학문적 위법 행위

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익명으로 요약하여 매년 발표한다.

<UBC 학술연구 관련 위반사례>

출처 : UBC 웹사이트 (https://www.ubc.ca/)

https://www.ub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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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이 내부고발자 

보호라고 생각한다.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학생들이 "보복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각종 제

도적 장치로 보호하고 있다. 캐나다 학생 연맹(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은 웹사이트에서 민간 부문의 윤리 위반 사례와 그에 대

한 조치를 담은 내부 고발자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렇듯 캐나

다는 석박사 학생 및 연구실 학생 연구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

양한 제도적 장치와 캠페인 등을 통한 건전한 대학 연구실 문화 조

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연구인력

캐나다는 정부 및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성과를 내는 대학들이 많다. 이들은 주로 U15에 속

한 대학들로 다양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여 세계대학 평가 등에

서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실제 캐나다는 U15 연구중심대학 중심

으로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캐나다 대학은 다

양한 분야의 대학원 과정(석박사 등)을 운영한다. 캐나다는 임상 의

학, 정보통신, 인지과학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캐나다 대학은 세계적인 연구 플레이어로써 캐나다의 국가 경

쟁력 확보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학은 캐나다 연구개발

의 40% 이상을 담당하는데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등

과 비교해서 매우 높은 학술연구 비율에 속한다. 캐나다 대학원은 

우수한 교수진과 연구팀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실제 프로

젝트를 수행하거나 숙련된 조언자 등의 지도 하에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캐나다 대학원은 일반적으로 실용

적인 기술과 응용된 지식의 습득을 지향한다. 학생들은 더 체계적인 

일련의 과정을 따르고 실습이나 인턴쉽을 할 수 있다. 특히 연구기

반 대학원 과정의 경우 화학, 물리, 지리 등 특정분야의 심층적인 연

구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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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캐나다는 경제강국인 미국이 바로 인접해 있어 우수한 인재

들이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실제 상당수의 인재들

이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의 이동을 희망한다. 캐나다는 이러한 우수

한 인재들이 미국 등으로 이동하지 않고 캐나다에 대학 등에서 지속

적으로 연구하고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대학에서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석박사 과정

생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지급받아 

왔던 장학금 액수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석사

과정 학생들은 장학금으로 연간 17,500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이는 

사실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적은 금액이다. 캐나다 정부, 관련 

위원회, U15 등도 장학금 액수 상향 등에 동의하고 있다. 이는 대학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석박사 과정생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것이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해외 이민자, 해외 유학생 등을 적극 유치하

여 경제 및 기술발전과 함께 부족한 인력을 채우고 나라가 안정적으

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외에서 캐나다

로 유입되는 유학생의 분야, 학습 수준, 그리고 인도,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유학생의 범위도 다양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미국, 유

럽, 아시아 등 주요 글로벌 시장으로서 유학 및 해외 취업 기회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 또한 장려한다. 캐나다는 우수한 

인재양성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년 상당수의 해

외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우수 인재들에게는 더욱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과학기술분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연구의 미래에 대한 투자의 중

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연구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투자처를 찾고 있다. 캐나다의 차세대 연구원

이 더 발전하고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

록 국가 및 연구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

의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취업연계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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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 추진하고, 대학들은 기술인재 등 다양한 혁신 인재를 육성

하기 위해 외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소 간, 대학 간 또는 연구소-대학간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선순환적인 인

재관리를 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캐나다 국제교육 전략에 따르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

램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우수한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국가 간 관계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

우고 있다. 이민, 난민 등을 위해 캐나다 국제화 프로그램을 확대하

고 캐나다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객, 연구원, 전문직 등이 안정적으

로 체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또

한, 젊은 캐나다인들에게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이나 사회 발전을 위해 최대 11,000명의 캐나다인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직업과 경제 성장 등에 필수적인 기술,

문화 간 역량, 국제 네크워크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간 5,000달러에

서 10,000달러까지의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캐나다 국제교육 전략, 2019~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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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anada International Education web-site

캐나다는 우수한 해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비자, 정주여건 

마련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업비자의 경우 캐나다 

소재 대학에서 일정기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최대 3년간 취업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의 우수한 인력이 학업과 함께 캐나다

로의 이주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해외의 우수한 인재들

은 미국보다는 뒤처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근 각종 분야에

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캐나다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토론토 대

학교 등 세계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과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졸업과 동시에는 취업을 통해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캐나다를 기회의 땅으로 선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해외 인력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

가 정주여건이다. 단순하게 장학금이나 취업비자 등만으로 우수한 

해외인력이 캐나다 등 유학을 했던 국가에 정착하지 않는다. 이들이 

해당 국가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

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해외 인력 및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매년 30만명 내외의 해

외 이민자들이 캐나다 영주권을 획득하고 있다. 이들은 다수가 1․2

차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편이지만 각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고 대학

을 졸업하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인재도 다수 캐나다로 이민

을 희망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캐나다의 핵심인재로 성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영주권 취득 등을 위해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이들로부터 받은 대학 등록금이 결국 대학발전 및 연구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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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향상의 기반이 되고 있다. 캐나다는 이들 유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습능력을 확보하기 대학 입학 시 일정 수준의 영어 점수를 요구하

고 있다. 또한 대학 재정확보 및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

한 유인책을 펴고 있다. 이들 유학생들이 캐나다 컬리지 등에서 일

정기간 이상 학업을 이수하고 졸업 시 취업비자(PGWP)를 주어 이들

이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학

생들 입장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일정기간 캐나다에서 일을 해

야 하고 캐나다는 유학생 유치 및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당수의 해외 유학생들이 캐나다

로의 이민을 희망하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취업비자 제도

는 유학생 유치 및 우수한 인재 확보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캐나다 국제교육국(CBIE)에서 유학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

면 '응답자의 59.4%'가 캐나다 대학 졸업 후 영주권을 취득하여 캐나

다인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취업비

자 제도 외에도 캐나다는 수준 높은 교육수준을 제공하며 인종차별

이 거의 없는 다문화주의 나라이며 인접한 미국과 달리 총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등 안전 부문에서도 유학생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

가고 있다. 또한, 인접한 미국은 대학 입학이나 등록금, 그리고 이민

의 문턱이 너무 높아 대학 등록금도 훨씬 저렴하고 영주권 취득도 

수월한 캐나다 이민자 정책이 유학생들에게는 아주 큰 매력이다. 그

리고 학생 신분으로도 일정 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학생은 

학비를 벌고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

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학생의 상당수는 인도와 중국 국적이다. 인

도는 영어 사용 인구가 대체로 자유롭고 중국과 마찬가지로 어느정

도 교육수준이 되는 중산층이 많아 유학생의 대부분을 이들이 차지

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인도, 중국, 프랑스, 이란, 베트남, 한국,

필리핀, 미국, 나아지리아, 멕시코 순으로 유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인도 유학생들은 2014년 캐나다 전체 대학 졸업생 중 6%에서 

2019년에는 13%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학들은 이들 유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으로 대

학 운영의 상당 부분을 유지한다. 통상 캐나다인 학생보다 유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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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3~4배 이상의 등록금 수입을 받아들이고 있다. 캐나다인들에

게는 본인들이 원하면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하고 우수한 자국민 확보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아주 저렴하게 

받고 있다. 반면, 유학생들에게는 취업비자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다소 비싼 등록금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 재정

이 큰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연간 등록금 수입이 40억달러

(2018~2018년기준, 한화 약 4조)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무분별한 취

업비자(PGWP)로 인한 학습의 질 저하, 불법 이민자 증가 등을 차단

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자격이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유학생들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대학 등록금 수입 

증대 및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

<해외 유학생 수, 2000~2021년>

출처 :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캐나다는 2000년 이후 해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약간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9년 이후 600,000

명을 넘어서고 있다. 캐나다가 경제 강국으로 받돋음 하고 있고 해

외에서 캐나다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좋은 편이며 해외 유학생 유치

를 위한 정부 및 대학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그 숫자는 향후

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캐나다 대학 내국인 등록금은 평균 6,580

달러이고 외국 유학생은 연평균 32,000달러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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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 재정수입>

Geography Level of study 2018 / 
2019

2019 / 
2020

2020 / 
2021

2021 / 
2022

2022 / 
2023

Canada

Canadian undergraduate 6,822 6,468 6,580 6,660 6,834

Canadian graduate 7,388 7,186 7,361 7,315 7,437

International 
undergraduate 27,613 29,883 32,039 33,446 36,123

International graduate 16,995 17,934 19,429 20,246 21,111

Ontario

Canadian undergraduate 8,793 7,931 7,938 7,850 7,920

Canadian graduate 10,454 9,601 9,739 9,327 9,385

International 
undergraduate 35,029 38,108 40,525 41,744 45,242

International graduate 22,527 23,828 25,521 26,196 27,149

Alberta

Canadian undergraduate 5,713 5,692 6,111 6,582 7,221

Canadian graduate 6,248 6,749 6,673 6,764 7,143

International 
undergraduate 21,491 21,884 27,188 27,714 29,610

International graduate 13,415 11,295 14,851 15,146 16,833

British 
Columbia

Canadian undergraduate 5,806 5,936 5,990 6,134 6,256

Canadian graduate 8,831 9,047 9,579 9,823 9,994

International 
undergraduate 25,717 27,281 28,342 31,095 32,909

International graduate 17,243 19,159 19,811 20,901 21,750

출처 : canada statistics

캐나다 대학원 석박사 과정은 정부의 다양한 유치 정책으로 유학

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대학은 이를 통해 해외의 우수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다. 토론토 대학교, 맥길 대학교 등 연구중심대학 뿐만 아니

라 일반대학들도 우수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석박

사 과정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취업 허가 없이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30시간까지 일할 있으며, 몇몇 학위 프로

그램들은 인턴쉽이나 직업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캐나다는 

연구 집약적인 대학으로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게 다양한 연구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컬리지 및 대학 졸업생과 마

찬가지로 석박사 과정 이수 후 캐나다에서 최대 3년까지 머물며 일

할 수 취업비자를 제공한다. 그리고 석박사 과정생들이 학교에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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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착하고 졸업 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소하

지만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의 우수

한 석박사 과정생들이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고 캐나다 시민이 되기 

위해 학업도 열심히 하며 결국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이런 것

들이 모아지면서 대학 연구 경쟁력 및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는 원동

력이 되고 있다.

4. 연구정책

가. 재정정책

캐나다는 대학에 재정 지원시 주 정부가 주된 정책부서이며 연방

정부는 보조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실제 대학에 대한 지원금

도 주 정부가 연방정부보다 5배 이상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대

학 입장에서는 정부 자금은 가장 큰 수입원이다. 대학과 학위를 수

여하는 대학들은 그들의 자금 대부분을 정부 지원과 등록금으로부터 

충당한다. 나머지 자금은 기부, 개인 보조금, 투자 및 기타 수입원으

로 채운다. 캐나다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에 대해 대학에서 어

느정도 자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편이다. 연방정부 및 주 정부도 

예산을 지원하면서 과도한 규제보다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사

용내역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또 무엇보다 대학은 자체 등

록금 수입이 상당하다. 캐나다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의 경우 외국

인 유학생 비율이 20% 이상이고 일부 대학은 30% 이상이 넘는다.

대학은 이들 유학생으로부터 내국인의 3~4배 이상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 이 재원을 통해 학교 운영이나 연구개발비 등으로 정부의 간

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가 매년 연구개발

(R&D)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400억 달러 수준이다.

캐나다는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전방위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조정위원회(CRCC)를 두고 있다. 연구조정위원회는 

연방연구 우선순위와 연구기금 기관 그리고 캐나다 혁신 재단의 정

책 및 프로그램 조정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캐나다의 연구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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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육성하고, 캐나다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미래지향적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상급 전략 포럼을 제공한다. 캐나다 연구

에 다양한 전문 지식, 아이디어 등을 참여시켜 우수성을 고취하고,

캐나다 연구 생태계에 신입 연구원을 참여시켜 차세대 인재를 양성

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다양한 연구비 펀드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발견과 혁신을 촉진하고 캐나다 연구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규율의 경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장려하고 있다. 또한 국제협력 측면

에서는 글로벌 연구 및 혁신의 귀중한 파트너로 국제협력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모든 분야에

서 일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급 연구 교육을 제공하여 캐

나다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식기반 사회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2019년 1.59%였고 

2020년에는 GDP의 1.7%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인 독일 3.19%, 미국 3.07%, 중국 2.23% 등과 비교하

면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특허 출원이나 논문 게재 과학 

관련 학술지 발간 수가 급증했다. 한 예로 캐나다는 유사한 연구분

야의 저널 기사, 회의 진행 및 도서 챕터 등의 연구 출판물 4%를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계 과학자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

을 때 60% 이상이 캐나다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 프로그램이나 시

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캐나다는 OECD 국가 중 고

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축에 속하며 그로 인해 기초연구를 위한 인재

풀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연구 인프라 및 프로그램 등이 우수하다

고 인정받고 있어서 세계의 다국적 기업 등이 캐나다를 투자처를 손

꼽고 있다. 이는 캐나다 혁신재단, 국가연구위원회, 국가보조금위원

회, 주 정부 및 기타 다양한 기관들이 교육 및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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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GDP 대비  R&D 지출 비율>

출처 : https://sciencebusiness-net

나. 민간 및 국제협력 

캐나다는 대학 간, 정부 및 민간기업 간, 대학 및 민간기업 간의 

협업이 잘 이뤄지는 편이다. 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연구에 대한 투자

와 우수한 연구 성과가 우수한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

명 시대를 이끌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캐나다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캐나다는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

해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시스템과 그 산출물을 동원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관 상호 간 연구 협력

은 근본적인 연구가 창출하는 재능, 발명, 전문지식 등을 상승시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G7 국가들과 비교해 캐나다 대학들은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2015~2016

년에 기업들은 캐나다 대학에 8억 9천만 달러 이상을 연구비로 투자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대학들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 및 대학, 그리고 상호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캐나다를 더욱 경쟁력 있고 번영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캐나다 

대학은 민간기업과의 협력 중요성을 인식하여 U15 중심으로 연구협

력 파트너쉽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도 제작하여 U15 대학뿐만 아니

라 일반대학들에게도 제공하여 대학과 민간기업 간 연구협력이 원활

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https://sciencebusin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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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민간의 협력은 상호간의 필요와 이해가 맞아야 이뤄진다.

기업은 대학 교수 및 연구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등을 활용

하기 위해 대학과 컨설팅이나 파트너십 계약 등을 체결한다. 기업과 

대학이 연구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연구 

파트너십은 기업이 대학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이다. 기업은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특정 분야 등에 대한 컨설팅 계

약 등도 체결한다. 즉 기업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대학

과 협력 계약을 추진한다. 특정 연구를 통째로 맡길수도 있고 일부 

연구 자재만 활용할 수도 있고 연구 기자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연구인력 정도만 활용하는 경우 등 사업분야, 주어진 

환경 등에 따라 기업과 대학의 협력은 다양하게 이뤄진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나 기업이나 대학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제

안하고자 U15 에서는 대학과 민간기업 간의 협력 매뉴얼을 제작한 

것이다. 주요대학의 사례를 통해 대학과 기업의 협력 방법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학이 기업과 협력시 상호간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결과 등을 얻을 수 있고,

대학 입장에서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연구비는 물론이거니와 현장 경

험이 부족한 석박사 과정생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업의 연구원

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 연구실에서는 배우기 어려운 

현장 지식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연구실, 연구환경, 연구 

기자개, 실제 연구활동 모습 등을 보면서 미래의 기업 연구원으로서

의 모습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매뉴얼에 제시된 대학과 기업

간의 실제 사례를 보아도 상호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대 이

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가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캐나

다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등 상대적으로 연구력이 우수

한 국가와의 연구협력을 적극 독려한다. 핵심기술 등 연구경쟁력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

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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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기업 간 연구협력 주요사례>

출처 : The U15 Group, Guide to Research Partnerships with

Canada’s Universities

<토론토 대학 등 캐나다 주요대학 민간부문 연구수익(2017~2018)>

출처 : Performance Indicators 2019(Uof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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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캐나다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오래전부터 대학 

연구소 등 외부기관과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상호 간 윈윈 할 수 있

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 시대에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세계 경제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

다. 기업들은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장

기적으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 혁신과 협력은 전략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연구기반 시설 등이 한정되

어 있기 때문에 대학 등 외부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실제 협력

이 이뤄질 경우 성공 확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도 마찬가

지다. 대학도 민간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한정된 재원, 연구시설 

등을 극복할 수 있고 상호 간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 대학 등은 상호 간 협업을 위해서는 상호 

간에 추구하는 결과가 유사해야 하고 상호 간에 적절한 수준의 역량

을 기대해야 한다. 즉 기업은 대학 연구원들에게 너무 많은 연구 능

력을 기대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되고 대학은 기업에 너무 많은 재원

이나 연구시설 제공 등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기업과 대학이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간

에 신뢰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한 협업 조건>

출처 : Donald Rumball, 2007, CASE STUDIES OF COLLABORATIVE

INNOVATIO IN CANADIAN SMALL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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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업과 대학 간 협업을 통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도출하

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지원내용, 역할 등을 명확히 하여 각자가 사

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더 나은 결과

를 위해서는 상호 간 동의하에 협업 중간에도 협업 내용은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공적인 협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업은 목표

를 명확히 하고 대학의 연구원들이 연구를 진행하는데에 문제가 없

도록 재원, 인력, 연구시설 등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대학은 우수한 

인재 양성․유치 등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여 좋은 품질의 결

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에 집중하는 것이다.

<협업 성공요인(또는 실패 요인)>

출처 : Donald Rumball, 2007, CASE STUDIES OF COLLABORATIVE

INNOVATIO IN CANADIAN SMALL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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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학의 타 기관과의 협력은 대학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연구

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과 연구인력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학 연구인력들은 새로운 연구와 기술개발에 도전을 시도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결국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은 다양한 측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

다. 국제협력을 통해 다른 나라의 우수한 연구성과 등을 공유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등 창출이 가능하다. 국제협력을 통해 대학 및 

국가 이미지 향상도 가능하다. 특히 고등교육에서의 국제협력은 지

식의 돌파구,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 국가 간 및 기관 간 지속적인 

유대를 형성한다. 캐나다 대학은 역량 강화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서 대학 간, 국내외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협업을 추진한다. 또한,

캐나다는 공공, 민간 및 비영리 부문의 회원 기관 및 파트너와 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 토론토 대학은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협력 지침을 마련했다. 토론토 대학은 국제협력이야말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를 시도하고 넓은 통찰력으로 테이터를 결합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연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에

게는 교환학생, 인턴쉽, 해외 취업 등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는 어찌보면 전반적인 연구환경이나 성과 등에 비해 국가 

이미지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인접

해 있고 유럽 등과도 멀지 않아 이들 나라와의 국제협력을 지속적으

로 진행함으로써 상호 나라간의 협력관계가 돈독해 지고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도 향상되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제 협력은 필수적

이라는 것을 캐나다 대학은 인지하고 있다. 토론토 대학은 국제협력 

지침서까지 제작하여 교직원들이 국제협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강조한다.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지정학적 관계 또한 변화하

는 가운데 교직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집중해

야 한다. 토론토 대학 교수진은 수년째 해외 대학 및 기업들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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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컴퓨터 과학 공학 의

학을 포함한 STEM 분야와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까지도 국제협력을 

맺고 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에도 도움을 주

고 있다. 국제 파트너십은 다양한 장점이 있다. 교수진들은 새로운 

연구 분야와 새로운 협력자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연구결

과를 얻을 기회를 얻는다. 국제 파트너와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구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 파트너와 협력하면 기술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 획기적

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지만 위험 요소가 따를 수 있는 연구를 실제 

시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생길 수 있다. 교수진은 연구를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학생들과 연구원

들에게는 학교 간, 학교와 기업 간, 국가 간의 이동 기회를 늘리고,

교류와 인턴십의 기회를 창출하며, 심지어 졸업생들을 위한 고용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다. 스타트업

캐나다는 1․2차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제조업 등의 경쟁력을 확

보하고 정부의 투자 및 해외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정책, 투자,

해외투자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유망한 스

타트업들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세금 

인센티브, 대출, 임금 보조 등을 해왔고 심지어 캐나다에서 스타트업

을 하고 싶어하는 이민자들에게 스트타업 비자도 제공했다. 세금 측

면에서는 다양한 지방세 감면, 공제, 환급 등이 창업문화를 활성화했

다. 무엇보다 과학연구 및 실험개발 등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한 것이 가장 잘 알려진 혜택일 것이다. 보조

금 측면에서는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 등이 정부 등에서 제시

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했다면 그 기업은 스타트업을 시작하기에 충

분한 사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예를들어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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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스타트업 기업이 캐나다 대학과 협력하여 특정 기술을 연구하

고자 하는 경우 해당 스타트업 기업에 최대 150,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신입사원에게 주는 급여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생, 대학 졸업생, 인턴 등에게도 고용에 따른 

임금을 보조할 수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는 무이자로 제공한다. 대출금액은 적게는 

3,000달러부터 많게는 100만달러까지 가능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이나 창업가 등은 정부로부터 저리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외 이민자 등이 캐나다에서 스타트

업을 하고자 할 경우 스타트업 비자를 발급한다. 물론 비자 발급 조

건은 엄격하고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스타트업 활성

화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 인재들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학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연구를 상업화하고자 하는 정부 및 

대학의 노력이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캐나다 기술발전 

및 대학 연구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

출처 : www.salesforce.com

http://www.salesfor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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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다양한 스타트업 활성화 정책으로 캐나다는 성인 

인구당 스타트업 활동 비율이 주요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스타트업 문화가 활발한 국가이다. 캐나다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

계는 미국, 중국 다음으로 Top3에 속한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스

타트업 게놈(Startup Genome)이 2019년에 발표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캐나다가 독일과 나란히 3위를 차지했으며,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센터인 스타트업 블링크(StartupBlink)의 2019

년 평가지수에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은 종합점수를 받았다.(박소

영, 2020) 캐나다는 성인 인구의 스타트업 활동 비율이 2018년 조사

기준 18.7%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이다. 스타트업에 대한 

VC 투자금액도 매년 증가하여 2018년에는 35억달러를 유치했다.

이처럼 캐나다가 스타트업 부문에서 나름 강자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재정지원, 투자유치, 인재양성 등 다양한 지원을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주별로 주별 특성에 따라 스타트업 양성 및 투자

유치 등을 하면서도 범 국가적으로도 네트워크를 연계․구축하여 스

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는 스타트업 연구소와 

대학 간의 관계가 긴밀하다.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벡터 

연구소의 경우 토론토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재양성뿐

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기

본적으로 대학 간, 연구소 간, 대학과 연구소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

여 인재를 양성하고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획기적이고 우수한 성과

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 연방 및 주 정부도 스타트업 기업 유치 등을 위해 유학생 

및 연구원들에게 그들이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비자

를 발급하고 다양한 인세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가 원

활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국

가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해외기업 등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한편으로 해외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에

도 적극 나서고 있다. 캐나다는 북미로 진출하려는 아시아, 유럽 등

에서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으며 이에 최근 많은 기업들이 토론토 

등에 진출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는 2021년 발간한 스타트업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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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보고서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14위를 기록했다. 캐나다

는 특히 인재 평가항목의 하위 분야인 미래 과학기술 인재에 해당하

는 STEM형 우수 인재에서 10점 만점에 만점을 기록하였으며 투자유

치의 하위 분야인 투자 접근성에서 10점 만점에 9점이라는 높은 수

치를 기록하였다. (스타트업뉴스, 2020) 캐나다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입설립부터 법인세율 인하까지 다양한 지원

책을 펴고 있다. 최근에는 토론토 등에 다양한 인공지능(AI) 스타트

업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다양하 노력을 하고 있다.

5. 교육방식

가. 초중등 교육

캐나다 교육 시스템은 다른 국가들과 유사하게 초등, 중등, 고등교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은 4~5세가 되면 이용할 

수 있다. 학기는 일반적으로 9월초에 시작하여 이듬해 6월말에 종료

된다.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가는 컬리지와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추구하는 일반대학으로 나뉜다. 교육정책 

등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며 주 정부나 연

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등을 받는다.

캐나다 교육환경 및 방식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타국 생활임에도 유럽, 아시아 등 국가에서 상당수의 학

생들이 캐나다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오고 있다. 유학생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유학생들에게 캐나다 교육의 장점을 꼽으라고 하

면 당연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틀에 박히

고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

로 학습하는 분위기가 유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듯 하다.

캐나다 교육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수업에 참여하

고 학교 수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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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초․중․고등학교는 캐나다 시민의 

경우 무상교육(외국인은 높은 수업료 징수)으로 각 주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법 등이 상이하며 지식전달과 함께 학생들의 자율적 

사고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캐나다 학제는 보

통 초등학교(1-5학년), 중학교(6~8학년), 고등학교(9~12학년)로 운영되

나 주마다 역사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게 운영한다. 일부 주의 경우 

상급학년과 하급학년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학년이 다

른 학생들을 한 학년(동일한 반)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체

계의 상위 과정인 고등교육 즉 대학 과정은 직업전문학교, 컬리지,

대학교, 대학원 등으로 구분 운영한다.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고등

교육기관은 연방정부에 의해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일부 민간 

영리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기관도 있다. 캐나다는 14,600개의 

공립학교가 있으며 초등학교는 10,100개, 중등학교는 2,600개 초중등 

혼합 학교는 2,100개 내외이며 학생수는 대략 570만명이고 학교 평 

평균 390명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캐나다는 초중등 교육에 연 평균 

700~800억달러, 대학 교육에 400~500억 달러 내외의 교육기금을 운

용한다.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방 및 주정부에서 학생수 등 학

교규모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의무교육은 주별로 약간씩 다

르며 보통 16~18세까지 의무교육 대상이다.

<캐나다 주별 학제편성>

출처 : Council of Ministers of Education, Canada(2016), https://www.cmec.c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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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학생들에게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학생들의 창의력이

나 체력 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적

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고등학교의 경

우 각자의 특성과 진로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학생들의 창의성 향상을 학교가 추구해야 할 주요한 교육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

생들의 창의성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창의성 교육을 어느정도 중시하는지를 명확히 나타내

는 지표는 없다. 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과정상 창의성 관련 단어 출

현 빈도로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과정 상에서 중시

한다는 것을 연구한 결과 캐나다가 단연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

다.

<해외 각국 교육과정의 창의성 언급 빈도 비교>

출처 : 김진숙, 2010, 창의성 교육 국제비교 연구

실제로 캐나다는 학생들의 정체성 구축, 세계관 구축, 능력 부여 

이 3가지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캐나다 퀘벡주 교육

과정에서는 관련되는 모든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창의성을 신장하기 



- 79 -

위한 지침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침의 내용은 총론의 

지침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퀘벡주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제시

된 창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료한 지침은 학교 교육활동의 초점 

가운데 하나가 창의성의 신장에 있음을 뚜렷하게 부각시킨다는 점에

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신장시켜야 할 창의성 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국가가 기대하는 바를 명료히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

다고 할 수 있다.(소경희, 2011)

캐나다 퀘백주 교육과정에 제시된 창의성 관련 지침을 보면 창의

성을 향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불명료성을 수용하고 아이

디어를 내며 시행착오를 통해 나아가고 사태를 다루는 새로운 아이

디어와 방식에 수용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며 새로운 전략과 기술을 탐색하

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한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의 지식 중심 학업 성취도

가 높지만 이로 인해 단점도 발생한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

할 때 ‘지식 중심, 암기 중심의 교육이다’, ‘창의성을 키울 기회가 부

족하다’, ‘논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한다’, 등

을 말한다. 캐나다 교육은 한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을 

비롯한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캐나다 중학생들에

게 우리나라 중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를 주면 많은 학생들이 어려

움을 호소할 것이다. 이는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의 지식 중심의 문제

풀이 학습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의성 개발이나 토론을 통한 의사소

통,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위한 학습환경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일 것

이다. (김미정, 2020) 실제로 캐나다 학생들의 기초학습 능력은 초중

등학생 전체에 걸쳐 부족한 편이다. 한국과 비교하면 초등학생의 경

우 최소 1학년 많게는 2학년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예를들어 우리

나라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공식이 캐나다에서는 5학년이 되

어서야 배우는 형식이다. 실제 한국에서 캐나다로 유학을 온 유학생

들이 영어 등 언어가 익숙하지 않음에도 학교 수업을 충분히 따라 

갈수 있는 것이 한국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있음에도 어렵지 않게 수업 진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 80 -

캐나다 학교는 수업시간 중에 교사들이 단순히 일반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수업을 진행한다. 때에 따라서는 학생

들이 너무 떠든다 싶을 정도로 어수선함에도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

롭게 토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별도로 제지하지 않는다.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학생들은 보통 9시 전후로 수업을 

시작하여 3시 전후로 수업을 종료하고 대부분 집으로 귀가한다. 학

교에서는 축구나 달리기 정도의 방과후 학습을 제공하고 관심이 있

는 학생들은 참여하곤 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 종료 후 친구

들과 놀이터에서 놀거나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렌센터에서 하키, 스

케이트 등 스포츠 종목을 배운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체력증진과 

함께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창의력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지식이

나 단순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등을 두루 갖추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러한 사회에서는 예전 방식대로 단순하게 객관식 문제를 풀기 위해 

암기하여 정답만 맞추는 인재는 미래 사회를 이끌수 없다.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미래 인재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리더

십, 의사소통 능력 등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의 변화>

출처 : 이윤준 외, 2020, 4차산업혁명 시대 연구중심대학의 경쟁력 확충 방안



- 81 -

캐나다 초중고등학교는 지식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

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

생들을 지원한다. 캐나다가 우리나라와 달리 학교교육도 느슨한 편

이고 대학 입시도 대부분 학생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마도 캐나다의 환경 때문일 수도 있다. 캐나다는 복지국가이

면서 자원이 많은 국가이고 1․2차 산업이나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

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서 기초적인 교육만 받아도 취업이 가능

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도 캐나다가 학생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교육시키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실제 2021년 캐나다 고등

학교 졸업생 중 51.7%가 캐나다에 소재한 기업체 등에 고용되었다.

<캐나다 교육 수준별 취업 현황, 2021년 기준>

출처 : 캐나다 통계청, https://www.statista.com/

나. 고등교육

캐나다 대학은 입학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졸업은 매우 어려운 구

조이다. 캐나다에는 223개의 대학(공사립포함)과 213개의 컬리지 및 

유사한 교육기관이 있다. 대학 입학시험의 경우도 미국과 같은 SAT,

우리나라와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이 없이 고등학교 내신성적만

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며, 그것도 고등학교 전 학년이 아닌 통상 12

학년이나 11학년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들은 대학 입학

을 위한 부담이 적은 편이다. 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을 대학 

입학 준비에 매몰되지 않고 각자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과목 등을 

https://www.statista.com/


- 82 -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창의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캐나다 정부의 교육 철학이자 정책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고등

학교 재학 시 각자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방과 후 시간에도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아닌 각자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반면, 대학교 교육과정은 매우 엄격하게 운영하여 학업을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수가 많으며 실제로 입학생 대

비 졸업생 수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대학도 상당수다. 그만큼 

캐나다는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학생들의 창의력 발달에 중점을 두고 

대학교 과정에서부터는 해당 전공의 전문인재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캐나다는 대학 입학 후 정규과정을 마치고 4년안에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매우 적은 편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2학년으로 진급

하기 전에 또는 3학년으로 진급하기 전에 중도탈락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대학교를 입학하면 군입대 등을 제외하고 

통상 4년 내에 졸업하는 것과 비교하면 캐나다는 대학 졸업율이 상

당히 낮은 편이다. 실제 캐나다 대학의 재학생 유지율(입학생들이 중

간에 학교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여 학교에 재학하는 것)과 졸업률 

자료를 보면 캐나다 대학이 입학에 비하면 졸업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캐나다 대학의 신입생들이 1학년을 계속하여 재학

하는 비율은 대략 65%이다. 다른 국가 대학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

은 수준이다.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 대학 1학년 학생 유지율>

출처 : college factual / https://www.collegefactual.com/

https://www.collegefactual.com/


- 83 -

그러나 캐나다 대학생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유급이나 중도

탈락률이 높은 편이며 캐나다 학부 학생들의 22.4%가 대학을 졸업하

는데 최소 6년이 걸린다. 그리고 2년이 지난 8년이 걸려 대학을 졸

업하는 비율도 24%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대학 입학과 동시에 4년

이 지나면 졸업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입학 후 6년 또는 8년 이후 졸업생 비율 통계를 조사한다는 것 

자체로만 봐도 캐나다 대학의 졸업이 얼마나 힘들지는 단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76%의 학생들이 8년 이내에 대학을 졸업하

지 못했다는 것이다. 캐나다 대학의 중도탈락률이 높고 졸업률이 현

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교육수준 및 강도가 높고 학점도 일정 비율이 

넘지 않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 대학은 졸업만 해도 

우수한 학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거기에 학점까지 받쳐주면 우

수 기업에서 스카우트를 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결

국 캐나다 대학 이미지가 되었다. 미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캐나다 

대학 졸업이 어렵고 학점 받기도 어려우며 교육 자체도 상당히 심도

있게 시킨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 등 캐나다 우수 

대학 졸업 시 취업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토론토 대학교 졸업생 취업률>

출처 : Performance Indicator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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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체력 및 정신건강을 증

진시키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대학의 교육방

식은 학생들이 해당 전공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전공분야 역량이 향상되고 결국 이들이 학부 

졸업 후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대학원 과정에서 연구를 진행함으

로 자연스럽게 대학 연구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틀이 되는 듯 하다.

Ⅳ. 결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가. 연구결과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중요하다. 대학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

일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다. 1차는 증기기관, 2차는 전기에너지, 3차는 컴퓨

터, 인터넷 시대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기술, 바이오 등의 산업이 미래를 이끌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대비하고 인공지능 등 미래를 이끌 핵심 산업에서 주도자 역할

을 해야만 우리나라 경제 및 국가 경쟁력이 한걸음 발돋움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나 민간기업의 역할 등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다. 대학 연구 경쟁력

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및 민간기업, 대학 등 다양한 분야의 관

계자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뇌한국(BK) 2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WCU),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을 통해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해외석학 초빙, 국내외 우수인

재 양성 및 유치 등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1999년부터 시작한 두뇌한국(BK)21 사업으로 3단계가 종료된 2020

년까지 5조원이 넘는 예산을 대학에 지원했다. 현재 진행중인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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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7년간 3조원 정도가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두뇌한국(BK)21 사업 외에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는 사업비 성격으로 대학에 매년 5조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 대비 대학재정지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

준이다.

그동안 정부, 대학, 민간 등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대학 연구 경쟁

력은 다양한 성과를 냈다.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이 향상되고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SCI급 논문 

발표수는 2008년 34,500건에서 2019년 69,600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논문 1편당 피인용수는 2016년 5.13회에서 2020년 6.36회로 세계대학

평가 랭킹은 100위권 이내에 2016년 4개 대학에서 2020년 6개 대학

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대학 연구

경쟁력 관련 지표가 상당 부분 성장한 것은 분명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구 경쟁력이 양적 성장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

다.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은 서울대, 카이스트 정도만 

50위권 내에 있고, 100위권 내에도 고려대, 연세대, 포스텍, 성균관대 

정도뿐이다. 그 외 대학들은 수도권 대학들조차도 200~500위권 정도

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국제연구협력, 학계평

가, 외국인 교원 비율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QS 세계대학

평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평가는 중요하다. 해외 학자나 연

구원들이 논문작성이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선행연구 등을 참고할 때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나 대학의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연구논문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나라 연구진의 연구성과 또한 우수하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할 수 있

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벨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0년 김

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 외에 노벨과학상 분야에서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학 등의 연구 경쟁력 향상

을 위한 다년간의 노력으로 노벨과학상 후보군에는 우리나라 대학 

교수 등 연구자들이 이름을 올린 경우는 있으나 실제 수상까지는 하

지 못했다.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미국이 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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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이고 그 다음으로 영국, 독일 등의 국가순이다. 이들 국가는 

경제, 정치, 군사력 등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가 주

목할 부분은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는 기관이 대부분 대학이

라는 것이다. 10위권 내에 있는 기관이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학

이고 5명 이상 배출한 기관 30위권을 살펴봐도 대부분 대학이 차지

하고 있다. 대학은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등 우수한 연구인력을 많

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들을 잘 활용하여 획기적이

고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세계대학평가에서 상위권에 랭크

되고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는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오래전부터 대학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대학 교수, 연구원 등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나 대학의 연구환경 등 

일부 분야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고 정부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면

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대학은 연구개발비 투자보다는 적립

금을 과도하게 쌓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1조 8천억 

달러로 캐나다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규모도 2019년 기준 약 12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지원율도 1.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1.4% 보다 높다. 대학교 등록금 수준도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대학이 재정운

영 측면에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만, 수년전부터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한 대

학 반값 등록금, 등록금 동결 정책 등으로 대학의 재정자립도가 떨

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12조원 중 3조 8천억원은 

대학 반값 등록금에 따른 학자금 지원이다. 정부의 대학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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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받고 

있었던 3조 8천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자금 지원

이 아니면 오히려 정부의 대학 지원금이 감소한 것이다. 대학은 수

년째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하

락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 교육시

설 유지비 등을 제외하면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게 되어 대학 연구비 등으로의 지원 또한 감소 될 수밖에 없

다. 대학 교육은 선택이다. 대학도 대학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사용

할 자금이 필요하다. 물론 자율화 등으로 인상된 대학 등록금이 대

학 법인이나 교직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대학의 자정노력과 정부의 일정부분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통상 규제가 따른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들 예

산이 허투루 쓰여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

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개발비 사용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등 

규정, 지침 등이 정한 범위내에서만 연구비가 사용되도록 하고 있으

면 부당집행 기준이나 사례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하고 대학 연

구자들은 그 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연구비 집행지침 등이 너무 상세하다 보니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정

부가 과도하게 예산집행에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

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연구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상당하

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대학의 적립금이다. 대학은 반값 등록

금,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아

우성이다. 그럼에도 사립대학 법인의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학은 학교를 운영하고 남는 여유자금을 대학 연구비 지원 등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병원설립이나 토지 

및 건물 구매 등 부동산 투자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사립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10조가 넘는다. 대학법인 입장에서

는 미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필요 경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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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 홍익대, 이화여대, 수

원대 등은 5천억원이 넘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나름 연구중심대학

이라고 칭할 수 있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도 3천억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다. 대학 경쟁력 향상이나 미래 시대에 대비

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적립금을 쌓아 놓는 것보다 기초학문부터 4

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연구분야로의 투자 확대가 더욱 요구된

다. 또한, 과도한 적립금에 대한 정부의 일정부분 규제 정책도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연구실 문화가 다소 폐쇄적이고 수직적이다. 우리나라는 전

통적으로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관리자나 상급자 중심의 지시나 통제를 통한 업무처리가 이뤄지고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기여한 부분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대학원 연구실에서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다. 대학 연구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석박사 과정생들은 지도

교수나 연구실 선배들의 일방적 지시나 강압적 분위기가 싫지만 어

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연구실에서 교수는 절

대적 권한과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학생들의 연

구과제 참여율, 인건비, 그리고 졸업 여부까지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수나 선배들의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인내할 뿐이다. 문

제는 이러한 연구실 조직문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는 

학생들을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교수나 

선배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의견을 내지 않고 토론보다는 일방적 지

시나 의견을 따르다보면 그 학생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

기 어렵고 결국 그 연구실도 도태하고 말 것이다.

또한, 대학 연구실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연구비 부당집행이다. 교수들은 교수 본인의 역량으로 연구과제를 

수주했으므로 연구비도 교수 본인의 돈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

비 집행과정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다. 특히 교수

가 절대적 권한을 가진 대학원 연구실에서 학생들은 교수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교수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더라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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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인건비와 등록금 그리고 졸업까지 책임질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연구실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넘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

들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학생보호센터 등에 신고하더

라도 대부분의 교수가 신분이 변동되는 처분을 받지 않고 다시 연구

실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뒤에 발생하는 불이익이 두려워 나서지 못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교수가 파면 등 신분상 변동이 있더라도 

결국 그 피해는 학생에게 온다. 해당 학생은 새로운 지도교수나 새

로운 연구실을 찾아야 하는데 수년간 몸 담은 연구실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정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석박사급 연구인력의 연구환경이 열악한 편이고 해외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부족한 편이다. 대학의 연구 경쟁

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연구인력이다. 국내외 우수

교수 및 석학 유치,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등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45%보다 25% 높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교육 강

국이며 이러한 교육열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원동력이라고 생

각한다. 그러나 석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3%로 경제개발협력기

구(OECD) 회원국 평균 15% 보다 훨씬 낮다. 대학 연구실의 핵심은 

석박사급 연구원인데 이들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학 연구경쟁력이 답보 상태인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그리고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처우 등으로 인해 대

학이 아닌 민간기업이나 해외로 이동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 대학은 부족한 연구실 연구원들을 대체하고 해외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하기도 한

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이수하면서 대학 

연구실에서 우리나라 학생들과 연구를 함께 수행한다. 이들은 우리

나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공학계열의 경우 외국인 학

생 비중이 석사는 10% 박사는 14% 내외이다. 이들 숫자는 결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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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아니면 이들 중 상당수는 우수한 연구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해외 유학생의 경우 

우리나라가 유학으로 선호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인지도가 있는 대학으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실제로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 소재한 대학원

으로 진학을 한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이

미지 및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세계대학평가 등에서 좋은 결과를 내

야한다. 그렇다고 모든 우수 해외인력이 미국 등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로도 상당수 오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 대학원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 유학생

이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이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 보이지 않

는 인종차별, 그리고 정주여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문제는 영

어가 공용어가 아닌 우리나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들이 한국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학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주여건 문제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대학원 과정에 정착해야만 이들의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나라 대학 연구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며 이들이 학

위를 받은 후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그들의 연구역량을 우리나라 경

제발전 등을 위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 대부분이 Top-Down 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

학은 민간 및 국제협력에 소극적이다. 우리나라 연간 R&D 예산은 

20조원을 넘는다. 예산규모로만 봐서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절

대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 시 질적평가보다

는 양적평가, 중장기성과 보다는 단기성과 그리고 정부가 연구주제

나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른 연구자들을 모집하는 

Top-Down 방식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연구정책이나 방향은 5년마다 

변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정부는 5년 이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단

기과제 위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학 연구실은 대학원생 인

건비, 연구실 운영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연구방향

에 맞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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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 미래산업을 선점할 획기적인 연구나 대

학 연구실이 우수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연구보다는 재정지원

을 하는 주체가 원하는 연구방향과 단기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수상내역을 보면 보

통 20~30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인류에 

기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나 해외 우수대학 

등과의 연구협력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

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규정 등까지 제정하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

다. 그럼에도 대학과 기업 간의 이해관계 설정이나 지식재산권 문제 

등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실제 제대로 된 협업은 잘 이뤄지지 않

고 있고 협업이 이뤄진다 해도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

다. 국제연구협력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표에서 점수를 획득

하기 위해 해외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기는 하지만 실제 연구교류 등

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은 지표를 끌어 올리기 유리한 

교환학생이나 외국인 교원 증대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 대학의 

연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원 연구실 인력교류, 국제심포지

엄, 국제공동연구 등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다. 한 예로 우리

나라 대학은 세계대학평가에서 국제화 관련 지표 점수가 낮은 편이

고 발표 논문 중에 국제공동연구가 45% 정도로 영국, 독일의 80%

미국 70% 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상대적 피인용지수가 국제공동연

구의 경우 국내 공동연구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므로 국제공동연구 논문이 세계에 우리나라 연구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될 것이다.

캐나다 사례 등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등은 

유사하면서도 U15 연구중심대학 중심의 연구를 통해 세계대학평가

에서 상위권에 랭크되고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배출하고 있다. 토론

토대학 등 캐나다 소재 연구중심대학 15개가 함께 설립한 단체인 

U15는 캐나다 대학 연구의 80% 이상을 수행하는 등 캐나다 대학 연

구 경쟁력 향상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 2022년 발표된 QS 세계대학



- 92 -

평가에서 맥길대학교, 토론토대학교, UBC 대학이 50위권에 랭크되는 

등 이들 대학은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도 물리학분야 6명, 노벨 생리학․의학상 분야 3명을 배출하는 등 

캐나다의 연구력은 우수한 편에 속한다. 이는 캐나다가 적은 인구에

도 불구하고 국가 및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 우수

인력 유치, 민간 및 국제연구협력,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이 협력을 통한 노력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캐나다 대학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캐나다의 국민총생산

(GDP)은 22,000억 달러로 세계 8위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캐나다

는 1․2차 산업이 중심이 되어 경제발전을 이뤘고 현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산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있

다. 캐나다는 GDP 대비 R&D 투자비율이 1.5%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평균 정도이며 우리나라 4.5%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

다. 캐나다 R&D 전체 예산 중 기업이 42%, 정부가 33%, 대학이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15% 정도는 해외유입 자금이나 기금 등으로

부터 지원된다. R&D 예산을 대학으로 한정하면 정부 55%, 기업 

10%, 기타 기금 등 10%, 그리고 대학 자체 자금이 2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대학이 정부 80%, 기업 15%, 대학 5%(대응투자 등) 내외인 

것을 보면 캐나다 대학이 자체예산으로 R&D 연구에 얼마나 많은 예

산을 활용하는지 알 수 있다. 대학 자체 예산이 많다는 것은 대학이 

연구비 사용에 자유롭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정부가 대학에 연구비 

등 지원시 연구방향을 정하거나 규제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래도 대학 자체 예산처럼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대학 연구비로 지원되는 대학 자체예산이 많다는 것은 대학 연구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아 학과 특성에 맞는 연구

를 진행하고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연구 또한 장기간 진행할 수 있어 

결국 우수한 연구 결과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대학이 

대학 연구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캐나다의 기금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 유학생들로부터 받아들이는 등록

금 수입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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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보다 3~4배 많은 등록금을 내야하고 토론토대학 등 일부 대학은 

세계에서 우수한 대학으로 인정받고 있어 외국 유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전체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30% 내외이다. 결국 선순

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

해 외국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 등록금으로 연구에 투자하여 우수

한 성과를 창출하고 이는 결국 대학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발

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캐나다는 연방정부, 주정부, 연구조정위원회, 기금위원회 등

에서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

럼에도 대학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나친 통제가 규제보다는 

협력자로서의 역할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그리고 응용과학 분

야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에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실제 

기초연구를 위한 인재풀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리고 대학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연구진들은 

좀 더 자유로운 주제로 장기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충분한 

실험과 논의과정을 거칠 수 있어 결국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내는 기

반이 되고 있다.

캐나다 대학 연구실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

다. 캐나다는 어렸을때부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엄격한 통제보다

는 자유롭게 학습하고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캐나

다 등 북미 대학 연구실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

가 수평적 조직문화이다. 교수나 선배나 후배나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학습하고 연구하는 동료인 것이다. 교수나 선배는 연구원들

의 연구를 지켜보면서 옳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도록 조언을 하

거나 약간의 도움을 주는 정도이다. 이러한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조

직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함으로써 창의적인 아

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연구성과 및 효율성 또한 우수할 것이다. 이

들은 오랜 경험으로 수평적 조직문화가 창의력, 독립심, 책임감 등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조직문화에 익숙치 않은 한국 

등 외국 유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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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역량 등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물론 캐나다의 수평적 조직문화라고 해서 교수나 선배의 부당한 

대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캐나다는 대학 연구실 내 이런 사례를 차

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 등에

는 일반인도 참여시켜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영구적으로 연구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기준 또한 엄격한 

편이다. 그리고 대학 자체적으로도 자정노력 차원에서 대학 노조 등

과의 단체협약 사항에 연구수행 관련 위법행위 시 따라야 할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UBC 등 상당수 대학들은 매년 연구실 위법 

행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신

고한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캐나다는 연구실 조직문화가 수평적이어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학생들

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교수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학생보호센터 등에 바로 알려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및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캐나다는 U15 중심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

으며, 이들 대학이 캐나다에서 배출하는 박사급 인력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실용적이면서 응용된 지식을 전달하고 학

생들은 민간기업 등에서 실습이나 인턴십 등을 통해 배운 지식을 활

용해보고 시행착오 등을 겪으면서 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다. 캐나다

는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다. 이로 인해 인력 부

족난을 겪고 있으며, 대학이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국내 인력으로

만 채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해

외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U15에 속한 대학들은 대

학 경쟁력도 우수하고 인지도도 높은 편이어서 해외의 우수한 인재

들이 많이 찾고 있다. 캐나다 대학은 이들을 유치하는데 멈추지 않

고 이들이 대학에 빠르게 정착하여 학업과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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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영어에 익숙치 않은 유학생

에게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캐나다 문화, 풍습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제로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는 캐나다에 이민을 고려하고 경우가 많아 정부 및 대학에

서는 이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학교 졸업후에도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 최대 3년

간 유효한 취업비자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에 남아 대학원에서 배우고 익힌 연구지식을 활용하여 국가 

전체 연구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들을 통해 대학 등록금 수입, 대학원 연구인력, 그리고 

이들이 졸업 후 캐나다에 근로자로 취업함으로써 부족한 인력난도 

해결한다고 생각하여 이들에 대한 유치 및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

고 있다.

캐나다는 대학과 민간 그리고 대학의 타 국가와의 공동연구 등 국

제협력 등에 적극적이다. 캐나다 대학은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중시

하는 편이다. 대학은 무엇보다 우수한 민간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민간자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U15는 대학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협력 매뉴얼도 제작하여 캐나다 모든 대

학에 안내하기까지 했다. 기업은 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상호 간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도 발굴할 수 있

어 대학에 상당량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대학과의 협업에 적극적이

다.

캐나다 대학은 해외 대학 등과의 국제 연구협력에도 적극적이다.

해외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진 교류 등을 통해 더 

나은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토론토 대학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협력은 반드시 필요

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국제협력 지침서까지 제작하여 교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국제협력을 통해 자금 유치, 인적자원 교류 및 우수한 

인력 유치, 연구성과 공유 등을 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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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캐

나다는 스타트업 문화가 활성화된 국가로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차원

에서 각종 지원정책, 해외 투자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세금 

인센티브, 대출지원, 일부 임금까지 보조해주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해외 이민자들에게는 스타트업 비자도 제공한다. 대학과 

협업하는 특정분야 창업의 경우 최대 15만달러까지 지원하고 대출금

은 최대 10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신입사원 급여, 대학생, 인턴 등에

게 지급하는 급여도 일부 지원한다. 그래서 캐나다는 아이디어가 있

으면 학생때부터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창업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스타트업은 신진 연구자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상용화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스타트업

이 활성화 될 경우 미래 시대를 선점할 핵심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캐나다는 지식 전달보다는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방식을 택하

고 있다. 캐나다 교육의 특징은 유연하고 자율적인 교육방식이다. 단

순하게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하

고 질문하면서 서로 토론하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사들도 학

생들을 통제하기 보다는 학생으로 하여금 수업에 흥미를 갖도록 유

도함으로써 학생이 수업에 스스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창

의성과 자율적 사고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이는 초등학교 과정부

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어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리더십, 의사소통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재로 성

장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학 교육과정은 엄격한 편이다. 대학교 입학

은 어렵지 않지만 졸업은 입학생 중 절반도 안되는 인원만 졸업장을 

받는다. 이는 초중등 시절에는 창의력 향상에 중심을 둔 교육을 하

고 대학 과정에서는 전공분야에 대한 실용적이고 심도있는 교육으로 

대학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런 대학 교육방식이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바로 

활용할 수 있어 토론토 대학 등 캐나다 연구중심대학 등은 졸업생 

취업률이 9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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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사점

대학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의 재정지원, 연

구인력 양성 및 확보, 민간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및 대학의 노력으로 

대학 및 국가 경쟁력이 어느정도 위치에까지는 이르렀다. SCI급 논

문 발표 수, 논문 1편당 피인용수 등 연구관련 지표가 향상되었고,

노벨과학생 분야 수상자는 배출하지 못했지만, QS 세계대학평가 100

위권 내에 6개 대학이 포함되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성

장이 양적성장에 그쳤고 투자대비 성과는 미미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등 주요선진국들과 대등한 수

준의 연구 경쟁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대학에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규제나 통제보다는 대학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연구주제나 방향

을 설정하기 보다는 대학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

에만 충실해야 한다. 또한, 단기과제보다는 장기과제를 양적평가보다

는 질적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기존의 TOP-DOWN 방식 등 정부주

도의 연구비 지원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대학이 원하고 미래 사

회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

다. 대학도 정부 등의 재정지원에만 기대지 말고 자체재원을 마련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물론 정부도 대학 등록금 자율화 

등 대학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대학은 적립금을 쌓는 것보다 대학 연구에 투자

하는 것이 더 좋은 투자 수단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정부는 대

학이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아 놓치 못하도록 일정부분 규제를 하든 

아니면 지원정책을 통해 적립금이 대학 교육비 및 연구비 등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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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 조직문화도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수나 선배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리고 그런 옛날 방

식은 더 이상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 없다. 교수, 선

배, 후배 간의 격식을 따지기 보다는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

고 토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학이나 교수 등이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정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연구실 내 부당한 행위

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및 대학 자체적으로도 

대학 연구실 내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센터들이 피해를 본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를 본 학생이 남은 학기 동안 

연구실에서 추가적인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당집행이나 대학 연구실에서 교수의 

부당행위 등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하여 유사사례

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실 내 부당행위 발생 시 해당 

교수는 정부 및 대학으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을 평생 금지하는 등 연

구비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보완하고 대학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

들에게도 연구비 수주 등에 불이익을 주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모든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과 상호간에 견제 등이 이뤄

지고 연구비 집행 등 연구수행은 규정 범위내에서만 진행해야 한다

는 인식을 연구 관련자 모두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대학 연구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

내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외에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BK21,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등의 재정지원 정책만으

로는 우수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및 확보에 상당히 기

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우수한 인력은 기회가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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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등 해외 대학으로의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학보다 해외 대학으로의 진학이 개인의 학업이나 취업 

등 미래 설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을 우리나

라 대학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이들이 우리나라 대학 

연구실에서 학업과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습 및 연구환경 조성, 조직문화 개선, 졸업 후 취업 지원 등 다양

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연구인력 

확보시에도 단순하게 유치하는데만 그치지 않고 그들이 대학에 안정

적으로 정착하고 졸업후에는 우리나라 기업에 취업하고 그들의 전문

지식을 우리나라 연구역량 향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 제공,

정주여건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원 석박사 과

정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 및 정착도 생각하고 

우리나라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중에는 결혼 후 가족들

과 함께 한국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 편이어서 이들이 대학 연

구실 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캐나다가 다민족 국가임에도 안

정적으로 경제성장 및 대학의 연구 경쟁력 등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해외 유학생 등 해외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지원 프로그램, 문화체험 등 다양한 해외 이민자 정

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미래 사회를 선점할 연구 중 대학이 원하고 충분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연구에 재정을 지원하고 통제가 아니라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정책이나 연구방향을 따라 재정지원

을 하는 Top-Down 방식보다는 대학의 특성과 연구방향이 맞고 미

래산업을 이끌 연구수행이 가능한 연구실을 지원하는 바텀업 방식으

로 연구비 지원방식을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이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 정부의 일반적 지시나 통제보다는 대학에 어느정도 자율성

을 주어 대학이 연구실 특성이나 연구인력의 전문성 등에 맞는 연구

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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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민간 및 해외 대학 등과 협업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 재원

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과 협력하여 재원도 확보하고 민간 연구시

설도 활용하면서 연구인력 교류도 진행하는 등 서로 윈윈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도 협업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고 강점은 공유하여야 한다. 대학에 부

족한 부분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기업이 부족한 부분은 대학이 보

유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상호간에 

지원하고 협업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메꿀수 있다면 협업에 따른 

기대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연구협력을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 및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공유

하여야 한다. 실제 국내공동연구보다 국제공동연구물에 대한 피인용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외국 대학 연구진과의 연구결과가 세계 다른 

연구진들에게 공유될 확률도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나라

의 우수한 연구결과물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국제공동연구 등을 통해 대학 연구진들은 다양한 견문과 연구에 대

한 시야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 연구결과를 세계에 널

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스타트업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학의 다양

한 연구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

수하고 획기적인 연구결과임에도 실생활에 적용하는 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로만 끝나면 그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스타트업 등을 통해 대학 연구실의 연구가 실제 어느

정도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있는지 등을 가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창업절차 간소화, 자금지원, 세

금감면, 급여보조 등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 석박사 

과정생이나 연구원들이 스타트업 사업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구실에서의 이론적 지식보다는 현장에서 기

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성과로까지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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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한층 성장할 것이다.

대학 연구경쟁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결국 자

율적인 사고방식과 창의력이 풍부한 연구인력이다. 그리고, 미래사회

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히 지식이 풍부한 것이 아니라 잠재력, 창

의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인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

육은 많은 과목을 학습하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교육방식이 그 동안에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

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싶

다. 그러나 현 시대는 새로운 먹거리 새롭고 획기적인 기술 등을 요

구하고 있다. 한정된 자원,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서는 기존의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성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창의성을 갖춘 인재가 미래사회를 선점할 핵심산업에 필

요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떄문이다. 결국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암기 위주

의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

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방식으로의 전

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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